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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22일까지 코로나 검사 받아야 ... 미등록 이주민이 검사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 없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

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

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

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

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

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

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

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

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

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

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천여 곳

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으

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

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

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

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

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

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

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

인 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

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

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

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

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

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하는 경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

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11면>

송하성 기자

“합리적인 다문화 외국인 정책 마련과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2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전국 19개 회원도시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전국다문화도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실무적인 각종 안건 등의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1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면서 올해 실무협의회를 주관하게 됐다.<관련 기사 16면>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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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코로나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 준비 중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

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

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

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

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

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

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

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

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

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

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

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

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

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

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

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송하성 기자 

Theo điều luật cũ, mặc dù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gặp nhiều khó khăn và những bất cập tại nơi làm việc 
cũng không thể tùy tiện đăng kí đổi nơi làm việc thì bắt 
đầu từ bay giờ,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phải gặp những bất tiện trong sinh hoạt do chủ lao động 
sắp xếp như ở kí túc xá được làm bằng chất liệu nilong 
hay những bất cập lớn mà bản thân mình gặp phải tại nơi 
làm việc thì người lao động đó có quyền đăng kí thay đổi 
nơi làm việc.

Chính phủ đã có bài phát biểu liên quan đến Phương 
án cải thiện điều kiện làm việc dành cho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ngày 2 tháng 3 vừa qua. Vào tháng 12 
vừa qua đã có một vụ tử vo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Campuchia do nhiệt độ ngoài trời rất lạnh 
nhưng người lao động này vẫn phải ở kí túc xá chỉ được 
làm bằng chất liệu là nilong đã bùng lên một luồng dư 
luận tiêu cực, lên án những vẫn đề bất cập m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gặp phải, cũng chính vì điều này 
mà Chính phủ cũng đưa ra những phương án giải quyết 
mới.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khi gặp phải những bất cập 
xảy ra tại nơi làm việc có thể đăng kí đổi cơ sở làm việc 
là nội dung được đề cập chính trong đề án cải thiện lần 
này Chính phủ. Theo quy định hiện tại, khi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hủ lao động tuyển dụng để làm việc tại 
một cơ sở làm việc nào đó thì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phải làm việc tại đó mà không được phép đăng kí đổi 

nơi làm việc. Kể từ nay trở đi, khi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gặp những bất cập trong sinh hoạt như phải sống 
trong kí túc xá được xây dựng bằng chất liệu nilong hay 
chủ lao động vi phạm luật an toàn y tế trong công nghiệp 
dẫn đến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nghỉ 
làm việc từ 3 tháng trở lên hay bị bệnh nặng, những tai 
nạn nghiêm trọng tại cơ sở lao động, chủ lao động không 
đăng kí bảo hiểm dành cho người lao động, người lao 
động trở thành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tình dục, vv sẽ được 
quyền đăng kí thay đổi cơ sở lao động mà mình đang làm 
việc.

Mặt khác, nhằm mục đích cải thiện những khó khăn 
về mặt sinh hoạt như điều kiện sống khổ cực, khó khăn 
của những lao động đang làm việc trong ngành nông ngư 
nghiệp, Chính phủ đã đưa ra phương án không cấp giấy 
phép được tuyển dụng lao động dành cho những cơ sở 
lao động mà kí túc xá được dựng bằng chất liệu nilong, vv 
Tuy nhiên nếu cơ sở đó đang thay đổi kí túc xá mà phải 
dựng tạm loại hình kí túc xà làm bằng nilong này thì sẽ có 
ngoại lệ trong khoảng 6 tháng. Nếu 6 tháng sau mà cơ sở 
lao động vẫn chưa cải tạo lại kí túc dành cho nhân viên 
thì giấy phép tuyển dụng lao động sẽ bị hủy,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đăng kí đổi sang cơ sở làm 
việc khác.

Những lao động đang làm việc trong ngành nông ngư 
nghiệp có thể đăng kí bảo hiểm quốc dân ngay lập tức.

Chính phủ cũng đã đưa ra những phương án giải quyết 

những góc khuất trong việc đăng kí bảo hiểm quốc dân. 
Hiện tại, tất cả những lao động đang làm việc tại xưởng 
đều được mua bảo hiểm lao động. Tuy nhiên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àm việc trong 
ngành nghề nông sản và ngư nghiệp,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hập cảnh từ sau 6 tháng trở lên mới được đăng kí bảo 
hiểm nên xảy ra nhiều những vấn đề mang tính hệ lụy. 
Những vấn đề được nêu ra ở đây đó chính là họ phải lao 
động trong hiện trạng không được bảo hộ của bảo hiểm 
trong vòng 6 tháng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cho đến khi họ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í mua bảo hiểm. Nhưng vấn đề chưa 
dừng lại ở đó. Sau 6 tháng họ sẽ được đăng kí mua bảo 
hiểm nhưng họ sẽ phải chịu mức bảo hiểm gấp đôi người 
đăng kí thông thường là từ 100,000won~ 140,000won, 
đây thực sự là một vấn đề cần phải được giải quyết.

Trong tình trạng hiện tại,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giải 
quyết những góc khuất trong vấn đề đăng kí bảo hiểm 
quốc dân bằng cách đưa ra phương án rằng tất cả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au khi nhập cảnh có thể 
đăng kí mua bảo hiểm quốc dân ngay lập tức. Ngoài ra,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sẽ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phí bảo hiểm(22%), trong thời gian tới 
Chính phủ cũng sẽ có những kế hoạch hỗ trợ phí bảo 
hiểm quốc dân(28%)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nông ngư nghiệp.

<한글 기사 46면> 

                                       강혜나 기자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đổi nơi làm việc nếu kí túc xá mình đang ở là 
nhà ở bằng túi nilong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면 사업장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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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도 우리 역사 배우며 현재를 보고 미래 꿈꿔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꿈나무 역사놀이터’ 운영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지식, 지혜를 배

우기 위한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 배운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면 역사의식이 확실해지

고 이를 통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13

일 ‘꿈나무 역사놀이터’ 온라인 개강식과 첫 강의를 진

행했다.

첫 강의로 ‘독립만세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한 김숙자 

강사는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등으로 국력이 

약해진 것과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시대 이야기를 들려

주며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

니라 ‘아픈 역사가 있구나’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사과

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라며 올바른 역사의식

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위태로운 대한제국’이란 소주제로 

러일전쟁 등 주변국들의 상황 설명과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인 다섯 가지 이야기와 을사오적, 오적암살단, 

을사의병 등에 대해 시대별로 자세히 알려주었다. 특히 

을사늑약인 다섯 가지 이유로 군대를 앞세운 강제조약 

체결, 조약문의 공식 명칭이 없음, 부실한 보관, 고종황

제의 도장이 없음, 국제협약표준을 지키지 않음 등으로 

을사늑약은 국가 간 조약으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과 

그 후 고종을 쫓아내고 순종을 앉힌 일본과 대한제국 

의병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 빼앗긴 대한

제국, 파리강화회의,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운동 등 독립

을 위한 노력과 임시정부를 이끈 민족 지도자 백범 김

구, 도산 안창호 등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김숙자 강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바르게 사과받

을 수 있다. 일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라를 빼앗기고 힘이 없으면 얼마

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 앞서 진행된 개강식에서 임유진 센터장은 “겨

울에도 코로나 때문에 화면으로 봤는데 여러분이 서서

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서 기분이 좋다. 올해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계획에는 잡혀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꿈나무 역사놀이터’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황경미 강

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보지 못해 답답하다. 3월 말 행

주산성 가려고 한다. 이번에는 공부하며 가보면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올해 열심히 해보자.”고 전했다.

‘꿈나무 역사놀이터’는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

역사논술지도, 1인 1책 팝업북 만들기 ▲역사 토탈아트, 

역사 속 소품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푸드체험, 

역사전래놀이 ▲콘텐츠를 이용한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

된다. 역사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토탈

아트 프로그램으로는 하회탈 만들기, 태극기 보관함, 역

사아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주제에 맞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논술 프로

그램은 옛사람들의 문화 풍류, 독립만세 팝업북, 한국 

근대화 엿보기: 철도, 한국의 산업 발전, 독도의 자연과 

환경이 예정돼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역사푸드체험으

로는 음식도 나눔의 문화(구절판, 빈대떡), 광해군이 즐

긴 잡채, 궁중 수라 알기(궁중 떡볶이), 석류탕, 만두 등

이다.

역사전래놀이 프로그램으로는 전래놀이감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전래놀이하기로 탈춤과 비석치기, 고무줄, 

딱지놀이, 쌍육, 줄다리기, 승경도 등이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행주산성, 서오릉, 한

양성곽길, 수원화성, 양화진, 잠두봉유적지, 서대문형무

소역사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청와대 사랑채, 강화탐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꿈나무 역사놀

이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독서 활동 흥미를 향상

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역사 및 논술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역에 관한 관심으로 소속감과 정체성 함양하

고 다양한 콘텐츠 활동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 경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 

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해 주도적인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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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과정 모집

북부 취업 희망 여성은 누구나 신청, 과정별 2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새일센

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총 5개로 ▲인사·회계 

사무원 ▲사회복지행정 사무원 ▲직

업상담 현장실무 전문가 ▲단체급식

조리 전문가 등 4개의 일반 교육과정

과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취업 지원

을 위한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전문

가’ 과정이다. 

참여자에게는 직업교육 훈련 외 관

련 분야 직업 상담, 취업연계·알선, 

사후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경기 북부지역(고양, 파주, 연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만 18세 이상 모집 교육 분야 관련 

직종 취업 희망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과정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한다.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전문

가’ 과정은 선발 시 20~30대 청년 여

성 중 그래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

는 컴퓨터 실무능력 중급 이상자, IT·

디자인 분야 전공자를 우대한다.

교육과정별 모집 일정과 교육 일정

은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누

리집(www.gjf.or.kr/womanpia)을 통

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과정별

로 온라인 이나 이메일 접수 또는 방

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

집(www.gjf.or.kr)을 확인하거나 재

단 여성새일2팀(031-270-9900)으로 연

락하면 된다.

취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경기

북부새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이지은 기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테마특강’

고양시, 4개 분야로 나눠 다채롭게 진행 중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대상 맞춤

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하는 2021년 ‘일자리테마특강’을 올해 말

까지 4개 분야로 나눠 다채롭게 진행한

다.

올해 고양시는 통합일자리센터에서 시

행하는 ‘일자리테마특강’을 ▲일자리 ▲

디지털 ▲대상맞춤 ▲기업 등 4개 분야

로 구분해 매월 1회 이상씩 확대 운영한

다. ‘일자리’ 분야는 온라인쇼핑몰관리원, 

버스운전원, 물류직, 요양보호사, 사회복

지사 등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의 현

직 종사자가 강사로 나서 직무의 특성과 

되는 길, 채용정보 등 생생한 정보를 알

려준다.

‘디지털’ 분야는 의료동행매니저, 드론

교육지도사 등의 플랫폼 일자리 정보탐

색과 최근 일자리의 디지털 가속화에 따

른 스마트폰 활용 등 일자리와 트렌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구인기업의 채용에 도움이 되

는 노동법강의 등을 다루는 ‘기업’ 분야

와, 중장년· 장애인 등 계층에 특화된 ‘대

상맞춤’ 분야 등의 다양한 테마특강이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3일(수) 오후 2시 진행

된 ‘2021년 달라진 노동법 2편’부터 12월

까지 예정된 일자리테마특강은 유선(☎

031-8075-3665), 블로그(blog.naver.com/

goyang_jobs)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링

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화상회

의(ZOOM) 솔루션 사용이 익숙하지 않

은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안내문자와 테

스트도 진행된다.

특강 일정 확인 및 참여 신청 등 자세

한 내용은 고양시일자리통합정보(☎031-

8075-366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

goyang.go.kr/jobs) 혹은 블로그 (blog.

naver.com/goyang_jobs)로 문의하면 

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

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

그램에 참여해 보자.        이지은 기자 

京畿道仕事（일자리）財団、‘京畿北部セイル

（새일）センター職業教育訓練課程’教育生募

集  北部地域の就業を希望する女性は誰でも申

し込み可能、課程別20人づつ、計100人募集

京畿道仕事財団、京畿北部セイ

ルセンターにて、キャリア断絶女
性再就業支援のための‘職業教育

訓練課程’教育生を募集してい

る。

教育課程は全部で５課程 ▲人

事·会計事務員 ▲社会福祉行政事

務員 ▲職業カウンセラー現場実務

專門家 ▲団体給食調理専門家な

ど、一般教育４課程と高付加価値

創出分野就業支援のための‘マル

チメディアウェブコンテンツ專門

家’課程だ。参加者には職業教育

訓練以外に、関連分野職業カウン

セリング、就業連繋·斡旋、事後管

理サービスなどが提供される。

京畿北部地域(高陽、坡州、漣

川、議政府、揚州、東豆川、抱

川、南揚州、加平、九里)に住所が

あり、住民登録している満18歲以

上、募集教育分野に関連して就業

を希望する女性は誰でも申し込み

可能。課程別20人づつ、計100人を

募集する。

‘マルチメディアウェブコンテ

ンツ專門家’課程は、20~30代の

女性でグラフィック関連資格所持

者、またはコンピューター実務能

力中級以上、IT·デザイン分野專攻

者を優先選抜する。

教育課程別募集日程と教育日

程は、財団女性能力開発本部(北

部)ホームページ(www.gjf.or.kr/

womanpia)にて確認可能。申し込

みは課程別にオンラインかメール

受付、または直接訪問して申し込

む。問い合わせは財団ホームペー

ジ(www.gjf.or.kr)、もしくは財団

女性背イル2チーム(031-270-9900)

にて。<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

뉴스를 검색하세요>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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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всем немного осталось, и тревожная зима отст
упит, а ей на смену придет свежая весна, возрождаю
щая все вокруг, несущая надежды на лучшее и прек
расное. 

А вы готовитесь к встрече с весной? Например у м
еня, сколько себя помню, подготовка всегда начинал
ась заранее, февраль всегда был месяцем упорных 
тренировок тела и сознания, чтобы успеть до наступ
ления весны сбросить накопившиеся за зиму каллор
ии и шлаки. Ведь 8 мар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вся прекрасная половина готовится принимать 
подарк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мужчин и должна выгляд
еть на все сто. Но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я была немало у
дивлена, что 8 марта тут не справляется. Корейцы н
е отмеч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и женщин
ы не получают горы внимания и подарков от любимы
х мужчин и коллег, как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ак к чему же г
отовиться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весны в Корее?

Корейская весна начинается с особенной даты, 1 
марта в Корее празднуют День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
симость 1 марта или Самиль (3.1절, 3.1운동). В марте 
1919 года в Сеуле была зачитана Декларация незави
симости 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шли массовые восстан
ия корейцев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торые оче
нь жестоко были подавлены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Ты
сячи человек были убиты, еще больше было арестов
ано. Но эти движения стали главным стимулом в изм
е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1 марта в Кор
ее стал офици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его отмечают с п
однят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флагом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зучая историю Кореи, я была немало удивлена, что п
редк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ыграли немалую ро
ль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Кореи, активно уча
ствуя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польного дви
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крывая для себя эти пос
ледние страницы общей для кореинов и местных кор
ейцев истории, о которых я никогда не знала, я чувст
вую что мы, кореины, в Корее - не чужие. И национал
ьные праздники Кореи становятся родными и обрета
ют свой смысл.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2 марта открывается учебны
й год во все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страны. Первый зв
онок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отмечают вес

ной, а не как в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ах осенью. Приче
м родители занимаю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 учебному год
у заране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учебных кружков и подгот
овка к учебному процессу, приобретние необходимы
х школьн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и т.п. проводятся обыч
но на зимних каникулах. Корейские дети на каникула
х порой занимаются усерднее, чем во время учебног
о года, посещая учебные центры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Поэтому русскоязычные родители восприни
мают корейскую школьную систему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наоборот", когда вначале ребенок получает знания, 
а потом в школе их закрепляет. Мои дети, например, 
тоже начинают готовиться к школе, как только заначи
вается предыдущий учебный год.  

Весной вся природа пробуждается, цветут деревь
я, дни становятся длиннее, а в Корее наравне с этим 
в начале весны ежегодно приходит хванса (황사) - по
ток желтой пыли с пустынь Китая и Монголии наполн
яет воздух вокруг. Рекомендуется в этот  период, кот
орый порой длится не один месяц, чаще проводить в
лажную уборку в помещении и обязательно защища
ть легкие от попадания мелких частиц в организм, ис
пользуя защитные маски. Жив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где ос
новная территория занята степями и пустынями, я не 
слышала и понятия не имела о таком явлении как хв
анса, поэтому часто недоумевала, зачем носить мас
ки весной, в свежий весенний воздух?! Сейчас благо
даря коронавирусу, у за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иностран
цев таких вопросов не возникнет: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
ение респираторных масок, к которому уже привыкл
и 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будет как нельзя кстати в насту
пающий период весенней песчанной пыли.

Для меня Корея открылась в начале весны, поэто
му то первое волнительное  чувство ожидания счаст
ья и нового важного опыта ежегодно возрождается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марта. Надеюсь, эта наступающая ве
сна оправдает все наши самые смелые ожидания. Р

епортер инсо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Кенгидо, Елена Ким.

이제 험난한 겨울은 멀어지고 신선한 봄으로 대체되

어 주변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계절의 아름

다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는 항

상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몸과 마음 모두 지속적인 운동으로 단련을 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 동안 축적된 칼로리와 독소를 빼

기 위해서 입니다. 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

다. 3.8 국제여성의날에 인류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남성

들로부터 선물과 축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

상 한국에 왔을 때 3월 8일을 기념하지 않아서 놀랐습

니다. 한국인은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한

국 여성은 우즈베키스탄에서처럼 사랑하는 남성과 동료

로부터 많은 관심과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에서는 봄의 시작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나요?

한국의 봄은 특별한 날짜로 시작됩니다. 3월 1일은 한

국 독립 운동의 날이자 삼일절(3.1절,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 선언문이 낭독되었고 일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커다란 물결이 전국에서 일어나 일

본 당국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

람들이 살해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주된 자극

제가 되었고 한국의 3월 1일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전국

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기념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러시아권 고려인의 조상들

이 독립을 위해 비밀 운동과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

며 한국의 해방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고려인과 한국인의 공통의 역사 마

지막 페이지를 발견하면서 고려인인 우리들이 한국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

휴일이 익숙하고 그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3월 2일은 전국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새

학기가 열립니다. 한국 학생들은 봄에 입학식과 개학식

을 축하하지만 구소련 대륙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을에 

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새학기 사전 준비, 사교육 과정 

준비, 필요한 학용품 구매 등에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방학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됩니

다. 방학 중인 한국 아이들은 때로 학기 보다 더 열심

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과 공부방에 다니곤 합니다. 그

래서 러시아어권 부모는 한국 교육시스템을 ‘반대’로 인

식하여 아이가 먼저 사교육을 통해 과정을 배우고 학교

에서는 복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아이들도 전 학년 교과과정이 끝나자 

마자 새학기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모든 자연이 깨어납니다. 나뭇잎이 자라고, 꽃

이 피고, 해가 길어집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봄이 

시작될 무렵 황사가 옵니다. 

중국과 몽골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주변의 공기

를 채웁니다. 때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 기간에 우

리는 방에서 더 자주 습식 청소를 수행하고 보호 마스

크를 사용하여 작은 입자가 신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

야 합니다. 

필자는 주요 영토가 대초원과 사막인 우즈베키스탄에

서 살때 황사와 같은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

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종종 봄에 신선한 공기를 기대

하다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현실에 당혹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

국인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이미 익숙한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다가오는 

봄, 모래 먼지 시대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필자에게 한국은 초봄에 시작됐기 때문에 매년 3월 

필자의 마음은 행복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찹니다. 다가오는 봄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김엘레나 기자

С чего начинается весна в Корее? Мой опыт 한국의 봄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주민의 설레는 한국의 봄, 삼일절과 개학, 황사로 시작되는 특별한 계절에 우리의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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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表示，今年3月2日通过了

向小小工商业者和雇用弱势群体发放

“第四次灾难支援金”的2021年追加更

正预算案。与第3次灾难支援金相比，

大幅扩大了支援对象和金额。但是此

次也将停业或停业的小商工人排除在

支援对象之外，预计将会引发争议。以

下是对第4次灾难支援金的主要内容。

练歌房等禁止集合行业最高支援

500万韩元

第4次灾难支援金将比第3次灾难

支援金给予更多的人员。支援对象企

业的范围从目前的5人以下上调到5人以

上的企业，因此，将有更多的企业得到

支援金。

适用于除禁止集合和限制集合行

业外，因新冠病毒导致销售额减少的

一般行业的年销售额限额也从目前的

4亿韩元以下提高到10亿韩元以下。

支付金额也细分化▲禁止集合(延

长)行业500万韩元▲禁止集合(放宽)

行业400万韩元▲限制集合行业300万

韩元▲一般(经营危机)行业200万韩元

▲一般(销售减少)行业100万韩元。

另外，第4次灾难支援金还将进行

考虑受灾事业场数量的追加支援，如

果一个事业者有2个经营事业场，那么

支援金额增加50%，3个事业场将增加

80%，4个以上将增加100%。

特雇劳动者、法人出租车司机

50~100万韩元

在支付灾难支援金的同时，政府

将对防疫措施对象行业的小工商业者

减免3个月的电费。禁止集合的行业占

50%，限制集合的行业占30%。最大减免

金额的上限为180万韩元。 另外，包括

第3次灾难支援金当时被包括在支付

对象中的特殊雇用劳动者(特雇劳动

者)在内的社会弱势群体也被包括在支

援金支付对象中。

首先，在特高、自由职业者等未参

加雇用保险的人中，上次获得灾难支援

金的人将得到50万韩元，一次也没有得

到过的人将得到100万韩元。向法人出

租车司机支援70万韩元的雇用安定资

金，对从事上门照顾服务的从事者支援

50万韩元。

新列入此次灾难支援金支付对象

的80万户临界劳动贫困层家庭有望得

到50万韩元的援助。临界劳动贫困层

的情况是，由于失业、休、停业等原因，

去年的收入比前一年有所减少，以4人

家庭为准的收入低于每月370万韩元

(标准中等收入的75%)，财产低于3亿

5000万韩元(以中小城市为准)。

还有地摊商贩和生活困难的大学

生

地摊商贩也被列入灾害支援金支

付对象。但其中只包括由地方自治团体

管理的地摊商贩，如果这些人今后注

册为事业者，每人可获得50万韩元。这

里所说的"管理地摊商贩"，是指交纳

店铺租金，道路占用金等的地摊商贩。

对于不在管理之外的地摊商贩，经各

地方自治团体通过审查收入、财产条

件等，给予每人50万韩元。

对于因家长失业或停业而经历困

难的大学生，将获得5个月期间250万韩

元的特别劳动奖学金。

第4次灾难支援金将从3月29日向

小商工人发送支援金指南短信并开始

支付。特雇劳动者和自由职业者如果是

现有的受益者，将在3月末支付完毕，新

的受益者有望在5月份支付。    

<한글 기사 36면>                           

                  왕그나 기자

政府将支付第4次灾难支援金..练歌房等禁止

集合行业最高支援500万韩元 因家长失业和停

业而面临困境的大学生最多可达250万韩元，地

摊商贩和法人出租车司机也可获得支援金。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화

음식점 종사자 대상 검사안내 및 방역지침 점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달 23일 외

국인 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들의 방역지

침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해당 음

식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

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2

단계 완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히, 음식점을 중심

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을 선

제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현장 점검은 주로 

일산시장 주변의 외국인(교포)이 운영하

거나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음

식점들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테

이블 간 거리두기, 소독환기 실시 등 방

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

으며, 해당 음식점의 영업주와 종사자들

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및 권

고했다. 또한 고양시는 외국인 종사자

들을 고용한 식품제조업체, 축산물업체, 

300㎡ 이상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검사를 2월 말까지 받도록 하

는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거리두

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등 취약

시설은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다중 이용업소인 음식점 영업자와 종

사자 분들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모두 안심콜 출입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이주민들도 코로나 검사와 방역지침을 

준수하자.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교육급여 신청해요

고양시,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집중신청기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3월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령기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지

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

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교육활동지원비, 고등

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

원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

원하는 사업으로, 고양시의 학생들은 경

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고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

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을 교육비로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

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되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

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

비 원클릭 oneclick.moe.go.kr)으로도 신

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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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

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

고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

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25일까

지 유지되며, 행정명령 기간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

자는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건소 등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

면 되며, 이달 1일 이후 받은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

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

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의료

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를 이용할 때는 진료비 등이 발

생할 수 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유예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는 약 5만5천개 사업체에 2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사업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난 8일부

터는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

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

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안산시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업장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노동자 고용 전 코로나 검사 실시”

안산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해

해외 교류도시, 대사관에 응원

윤화섭 시장, 코로나 함께 극복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교류도시 및 주한외국대사관에 ‘함께 화

합해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은 안산시장 명의의 공

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코로나19 극복 응원 서한문은 해외 

교류도시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하고 주한외국대사

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비대면 교류 추

진차원으로 마련됐다. 안산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뉴질랜드 등 9개국 15개 도시 및 기관과 국제

협력 교류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87년 안산시가 최초로 국제자매도시 관계

를 맺은 미국 라스베가스시는 2020년 11월14일 ‘대

한민국 안산시의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매년 미

국 라스베가스시에서 ‘안산시의 날’을 기념할 수 있

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전 

세계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잠시 멈췄던 도

시 간의 교류가 재개되기를 염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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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3월부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업교육 5개 과정을 개

강해 운영에 들어갔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자격

증 등을 취득해 자신감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에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취업

교육으로 바리스타, 컴퓨터, 제과제빵,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자격취득과정과 1인 미디어 양성과정으로 총 

5개 강좌로 구성해 개강했다. 

교육 참가자는 한국어 능력 중급이상(TOPIK 3단계 

이상) 결혼이민자로 모집을 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

방을 위해 과정별 10명 이내 구성원으로 온. 오프라인

으로 주1~2회 교육을 받게 된다. 

문숙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과

정 개설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하반기에 요양보호사 자

격취득과정 신설을 통해 자격과정교육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A(33세)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카페 아르바

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자격증 취득과정을 알아보다 센

터에서 운영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열심히 배워 자격증

을 취득하고 빨리 카페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편 경기남부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인 안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폭력예방 

심화교육 및 대응방법, 폭력으로부터 The 건강한 세상

을 만들기 위한 젠더스쿨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599-170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사업인 다문화가

족자녀 정서지원사업도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

행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대

상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또래 관계 어려움, 학교 부적

응, 사회성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정체성 회복 및 정서 지

원 프로그램이다. 심리치료 상담 및 부모자녀 관계향상,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1인 최대 10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강사 연계를 통해 

맞춤형 정서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은 센터(031-599-17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취업교육, 결혼이민자 희망찬 미래 ‘활짝’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취업교육

새일센터 직업훈련, 이민여성

글로벌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 새일센터 직업훈

련으로 ‘결혼이민여성 글로벌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을 운영한다.

결혼이민 대상이며 현 고용보험 가입자, 자활 사

업참여자, 타 국비사업 참여자, 올해 새일센터 직업

훈련참여자, 사업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교육은 4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00시간 진

행되며 훈련시간은 월~ 금요일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 받으며 4

월 1일 면접이 이뤄진다.

무료로 진행되며 무역개요 및 법규, 무역 계약, 

국제운송, 결제방식, 클레임, 용어, 서신작성, 문서작

성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 무료 취업 알선해주며 방문 신청받는다. 

신청서, 이력서, 사진 2매를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국적취득 전이면 외국인 등록증과 결혼이민 비자를, 

국적취득 후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가져와

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ถิา้บา้นพนินิเ้ฮาสท์ีเ่ป็นทีพั่กสามารถยา้ย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ได ้การขยายเหตผุลของการ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

ท�างานสมคัรท�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ขา้มชาตใินหมูบ่า้นเกษตรกรรมและหมูบ่า้นชาวประมงทนัที

ในอนาคตในอนาคต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 ้

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 เมือ่ ม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ชน่ บา้นพนินิเ้ฮาส ์และอืน่ๆ ทีเ่ป็นทีพั่กหรอืเมือ่เกดิภยั

พบิตัริา้ยแรงในทีท่�างาน กอ่นหนา้นีแ้มว้า่จะ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น์ี้

ข ึน้ แต ่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ไดก้ต็อ่เมือ่ไดรั้บ

อนุญาตจากนายจา้งเทา่นัน้

เมือ่วนัที ่2 มนีาคม 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แผน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การ

ท�างาน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หลงัจากการเสยีชวีติของคน

งานหญงิชาวกมัพชูาที ่บา้นพนินิเ้ฮาสใ์นฟารม์แหง่หนึง่ใน

เมอืง 'โพช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 เมือ่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ปีทีแ่ลว้ 

ปัญหาเรือ่งทีพั่กทีไ่มด่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ขา้มชาตไิดถ้กูยก

ระดบัขึน้ และรัฐบาลไดด้�าเนนิตามมาตรการตา่งๆ

โอกาสนีย้งัขยายสาเหตขุองการ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

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ภายใตก้ฎหมายปัจจบุนัแรงงานขา้ม

ตา่งชาตจิะตอ้งด�าเนนิการในการท�า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ที่

แรกทีพ่วกเขาไดรั้บอนุญาต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และ การโตเ้ถยีงใน

เรือ่ง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ทีเ่กดิขึน้เพราะนายจา้งไม่

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ในอนาคต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ชน่ บา้นพนินิเ้ฮา

ส ์ทีถ่กูจัดใหเ้ป็นทีพั่ก นานกวา่ 3 เดอืน เนือ่งจากผูใ้ชฝ่้าฝืน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และ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ในกรณีที่

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หรอืเจ็บป่วยจนตอ้งหยดุกจิการ ,ในกรณีทีเ่กดิ

ภยัพบิตัริา้ยแรงใน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 การประกนัภยันายจา้ง

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ขา้มชาต ิ(ประกนัครบก�าหนดออกเดนิ

ทาง,ประกนัคา่จา้งคา้งช�าระ)  หากคณุไมม่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หรอื ในกรณีทีม่กีาร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

ทีท่�างานได ้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เพือ่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ที่

ไมด่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ใินภาคเกษตรกรรม และ การประมง

รัฐบาลไมไ่ดอ้นุญาตใหจ้า้งงานเมือ่ใช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 เชน่ 

บา้นพนินิเ้ฮาส ์เป็นทีพั่ก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ง้แตเ่ดอืน

มกราคมปี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จากความเห็นใน

สถานทีแ่ลว้วา่ระยะเวลาเตรยี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ทีพั่กไมเ่พยีงพอ

จงึตดัสนิใจใหร้ะยะเวลาด�าเนนิการหกเดอืน หากไมม่กีาร

ด�าเน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ทีพั่กของคนงานตา่งชาตภิายใน 6 เดอืน

การอนุญาตใหจ้า้งงานใหมส่�าหรับนายจา้งจะถกูยกเลกิ และ 

คน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ยา้ย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ได ้

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ขา้มชาตใินพืน้ที่

ชนบททนัท ีแผนการแกไ้ขจดุบอดในการท�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กเ็กดิขึน้เชน่กนั แรงงานขา้มชาตทิีท่�า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 ฯลฯ 

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โด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ในทีท่�างาน  อยา่งไร

กต็ามในกรณีของการท�างานทีไ่ซตง์น เชน่ 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เกษตร และ การประมงปศสุตัว ์พวกเขากลายเป็น

สมาชกิในทอ้งถิน่หกเดอืนหลงัจาก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ท�าให ้

เกดิปัญหาตา่งๆ

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ไมม่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เป็นเวลา 6เดอืนหลงั

จากเขา้มาในเกาหล ีและ 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 120,000วอน ถงึ 

140,000 วอน ตอ่เดอืนซึง่สงูกวา่ระดบัสองเทา่ของผูท้ีม่งีาน

ท�า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เขา้มาแลว้ 6เดอืน หลงัจากนัน้กต็าม

ดงันัน้รัฐบาลจ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ช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อ้งถิน่

ทนัทหีลงัจากเดนิทางเขา้เกาหลเีพือ่บรรเทาจดุบอดของการ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า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ใินพืน้ทีช่นบท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รวมอยูใ่นการลด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22%) มี

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รักษางบประมาณ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ให ้

เกษตรกร และ ชาวประมง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บีย้

ประกนัผา่น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28%)

<한글 기사 46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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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선정(2015년) 대한민국 야생화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풍도에 봄기운이 

가득하다.

안산시(시장 윤화섭) 대부도에서 남서

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풍도는 섬 둘

레가 5.4㎞인 작은 섬으로 주민은 현재 

117세대 163명이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

고 있다.

풍도는 서해안 섬 중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 전체(면적 1.843k㎡)가 야

생화 군락지라고 할 정도로 야생화가 많

은 풍도는 이른 봄부터 4월말까지 다양

한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 야생화 군

락지는 마을 뒤에 있는 해발 177m 후망

산 일대에 밀집(2만2천㎡)되어 있는데 오

솔길을 걷다 보면 대지를 뚫고 낙엽 속

에 몸을 감춘 야생화를 만나 볼 수 있다.

풍도 야생화는 자생지가 넓고 개체수

가 많기도 하지만 오직 풍도에서만 피어

나는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그 주

인공으로, 작은 바람에도 하늘거리는 풍

도바람꽃은 예전에는 변산바람꽃으로 알

려졌지만 변산바람꽃 보다 꽃잎이 더 크

고 모양이 다르다. 2009년 변산바람꽃의 

신종으로 학계에 알려졌고, 2011년 1월 

풍도바람꽃으로 정식 명명됐다.

풍도대극은 붉은빛이 일품이다. 수줍은 

듯 다른 야생화 무리와 떨어져 가파른 

섬 해안가 양지바른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풍도대극을 못 보고 돌

아선 탐방객들도 많다.

이 밖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복

수초, 보송보송 아기 같은 솜털을 자랑하

는 노루귀, 꽃받침이 꿩의 목덜미를 닮은 

꿩의바람꽃 등 다양한 봄의 전령이 눈길

을 사로잡는다.

풍도에 야생화가 많은 까닭은 아마도 

내륙에서 격리된 지역이라 사람의 간섭

이 거의 없고,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적당한 강수

량, 그리고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

형 등이 풍도를 야생화의 낙원으로 만든 

요인으로 추정된다.

야생화 촬영지로 유명한 풍도는 요즘 

사진 촬영동호회를 비롯해 야생화 탐방

객이 늘고 있다. 안산시는 많은 분들이 

풍도를 찾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꽃을 

사랑하는 에티켓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

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일부 사람들이 야생

화 주변의 낙엽을 걷어내기도 하는데 이

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낙엽은 추위

로부터 야생화를 보호하는 보온재 역할

을 하는데 낙엽이 없다면 보온이 안 돼

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거나 죽을 수 

있다. 또 안산시가 야생화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탐방로를 따라 관찰하면 야

생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021 안산방문의 

해를 맞아 “풍도는 봄이 되면 풍도바람

꽃, 노루귀 등 야생화가 유명하고, 500

년 된 은행나무와 다랭이밭, 야생 염소도 

명물”이라며 “앞으로 풍도의 다양한 관

광자원을 스토리텔링해서, 더 찾고 싶고, 

더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

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도행 정기 여객선은 1일 1회 운

항(대부 해운)하고 있다. 인천항 연안여

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30분에 출항해 대

부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오전 10

시30분)을 거쳐 낮 12시경 풍도에 입항

하며, 배 시간은 계절, 바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꼭 해운사의 운항정보

(http://www.daebuhw.com)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풍도 등 어디를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겠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봄나들이, 야생화 만발 봄기운 가득 ‘풍도(豊島)’

2021 안산방문의 해, 안산 풍도에서만 피는 풍도바람꽃, 풍도대극 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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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случае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незарегист
риров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те
стирования в течение данного периода, по отнош
ению к ним н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меры за наруше
ние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например задержание.

8-го числа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о обнародовало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указ о прохождении тестиров
ания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
х, в целях при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Corona 
19».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ёнгидо сказал: «Несмотря на а
ктивные усилия со стороны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го
родах Намянджу и Тондучхон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лу
чаи массового заражения COVID-19. Это распоря
жение является мерой по минимизации ущерба д
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а так же 
жителей путем быстрого блокирования масштабн
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ботодате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
ёнгидо, которые нанимают одного и более иностр
анных рабочих,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прохож
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COVID-19 всеми иностранны
ми рабочими,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рабо
тают незаконно, а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должны согласиться на прохождение дан
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Дан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указ по Кёнгидо отн
осится к примерно 25.000 рабочим местам, на кот
орых работают 85.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во
зможно, что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в список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казатель увеличится.

Тестирование можно пройти в ближайшем врем
енном центре тестирования по адресу места рабо
ты или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тестир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При посеще
нии центра тестир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такие как ношение маски и со
блю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незаконно проживаю
щи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сторонятся те
стирования из-за опасения быть депортированны
ми, если они пожелают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по
следующее карантинное лечение в течение перио
да, указанном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указе, то было 
решено освободить их от наказаний, таких как зад
ержание и уведомление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
у. С ма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 
период интенсивных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отложило п
реследования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 этот р

аз в целях привлечь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аботодате
лей, наним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в случае найма не
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работодатель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хождению тестирования таки
х иностранцев, то в будущем во время рейдов, в с
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к ним будут применены с
мягчающие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в виде снижения шт
рафа или полное его аннулирование. В случае на
руш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каз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лечении инфекцион
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может быть наложен штраф в р
азмере от 2 до 3млн. вон;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выя
вл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возможно надо будет оплатить все расходы, затра
ченные на тестирование, лечение и т.д.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
до сказал: «Известно, что мног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ст
радают от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а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к
асающиес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днако, не
обходимы меры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дальнейшег
о масштаб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путем 
блокирова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утей заражения, м
ы надеемся на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усил
ения эффекта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한글 기사 1면>

Кёнгидо, Указ о проведении тестирования Corona 19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ра
ботодателей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có thông báo yêu cầu 
phải kiểm tra lây nhiễm Covid19 trong cộng đồng đối với 
các đối tượng là chủ lao động v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vòng 15 ngày bắt đầu từ ngày 8 tháng 3 đến 
hết ngày 22 tháng 3. Trong khoảng thời gian bắt buộc 
phải kiểm tra lây nhiễm Covid này, các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cũng không bị phạt hay bị bắt về nước.

Đây là nội dung được tỉnh Gyeonggi phát biểu trong 
"Lệnh hành chính yêu cầu các chủ lao động v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kiểm tra Covid19 nhằm ngăn chặn 
sự bùng phát dịch" vào ngày 8 vừa qua.

Theo đại diện của tỉnh "Mặc dù tỉnh đã có những xử 
lý kịp thời trong việc ngăn chặn sự bùng phát của dịch 
nhưng tại thành phố Namyangju và Dongdujeon, vv vẫn 
xảy ra sự lây nhiễm Covid tập trung tại các đối tượng l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và "Đề án lần này với hy 
vọng sẽ ngăn chặn được sự lây lan giữa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như toàn cộng đồng, giúp giảm thiểu tối 
đa sự lây nhiễm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Theo đó tất cả những chủ lao động hiện đang tuyển 
dụ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bất kể là hợp 
pháp hay không hợp pháp đều phải kiểm tra âm tính với 

Covid 19 cho đến hết ngày 22 tháng 3.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đối tượng kiểm tra lây nhiễm lần 

này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bao gồm hơn 25,000 cơ sở sản 
xuất và hơn 85,000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bao 
gồm cả đối tượng là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con số này 
sẽ tăng lên. Để kiểm tra lây nhiễm, chủ lao động v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phải đến những cơ sở kiểm tra 
Covid 19 sàng lọc được đặt tại gần nơi làm việc của mình 
nhất để tiện trọng việc kiểm tra, người kiểm tra sẽ không 
phải mất phí kiểm tra. Khi đi kiểm tra, nhất định phải đeo 
khẩu trang và giữ đúng những quy định về giãn cách xã 
hội cũng như những yêu cầu trong phòng chống lây lan 
dịch bệnh.

Đặc biệt, vì lo sợ bị bắt về nước hay bị phạt tiền mà 
những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không dám kiểm tra lây 
nhiễm, điều này là không nên. Vì trong khoảng thời gian 
nói trên, khi các bạn đi kiểm tra sẽ được bảo mật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do đó thông tin của các bạn sẽ không 
được cung cấp cho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ì vậy 
các bạn sẽ không bị nhận bất kì một hình thức xử phạt 
nào.

Bộ Tư pháp đã có những thông báo trong tháng 5 năm 
trước, sẽ không bắt những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khi họ 

kiểm tra lây nhiễm Covid 19, không những thế, Bộ cũng 
nhờ tới sự hợp tác của những chủ lao động nhằm thúc 
đẩy việc kiểm tra lây nhiễm đối với các đối tượng là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nếu họ tham gia kiểm tra lây nhiễm, 
sau này nếu bị bắt thì chủ lao động sẽ được giảm tiền nộp 
phạt, vv là những chính sách mà Bộ đưa ra nhằm tăng 
thêm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kiểm tra đồng thời ngăn 
chặn được sự lây lan của dịch bệnh trong cộng đồng. 
Nếu vi phạm lệnh hành chính được ban hành, người vi 
phạm sẽ phải nộp số tiền từ 2 triệu won đến 3 triệu won 
theo "Luật quản lý và phòng chống lây nhiễm bệnh tật", 
ngoài ra do vi phạm của bản thân mình dẫn đến sự lây 
nhiễm cho người khác thì người vi phạm sẽ có thể phải 
chịu toàn bộ chi phí kiểm tra, chi phí điều trị, chi phí điều 
tra đường lây nhiễm, vv  <한글 기사 1면>

Theo đại diện của tỉnh Gyeonggi "Tỉnh đã nắm bắt 
được những vấn đề khó khăn trong việc giải quyết nhân 
lực của các cơ sở sản xuất cũng như sinh hoạt của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 
19" và "Tuy nhiên không vì thế mà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có thể lơ là dẫn đến việc bùng phát dịch tiếp, nhằm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dịch bệnh, chúng tôi hy vọng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ợp tác từ phía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Lệnh yêu cầu chủ lao động và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kiểm tra Covid19 của 

tỉnh Gyeonggi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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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давно  я рассказала сыну-подростку про проб
лемы экологии, с которыми ему жить в будущем, и 
к моему великому удивлению, он живо заинтересо
вал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Тогда я предложила ему уч
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Зеленые репортеры Кенгидо".

Проект "Зеленые репортеры Кенгидо" проводит
ся Молодежным центром Кенгидо с 2017 года, уже 
5 год.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год и включает 3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естествоиспытатель : экскурсии в учебные экол
огические центры раз в месяц;

-журналист : после каждой экскурсии отчеты об 
увиденном в виде статей;

-волонтер по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озмо
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защи
той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волон
терских часов.

Участи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внеш
кольные и обычные семьи, в составе которых есть 
подросток в возрасте от 9-24 лет. 

5 набор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Зеленые реп
ортеры Кенгидо " будет проводится с 2-26 марта 
2021год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во
зможна по ссылке http://naver.me/xE1BSnyy.

Планируется набрать 60человек (примерно 15 с
емей).

Деятельност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ся с апреля по ноя
брь, раз в месяц, по субботам, всего 8 раз - открыт
ие, 6 экскурсий, закрытие. Ниже на фото можете 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графиком программы на 2021год.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смогут п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кологическим парком Энто в г.Ква
нгмёнг и Экоцентром Менгсан в г.Сонгнам, посети
ть Сеуль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и  Центр ат
оп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и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ой,в г.Сувон, а также непосред
ствен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грам
мах при этих парках и центрах. К сожалению в  св
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случае, если уровень соци
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будет, как сейчас, 2 
и выше, половина эксурсий будет проводится дист
анционно. 

Ну как, Вы тож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редставля
ете,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Зеленые репортеры Ке
нгидо" бесплатное и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участием в прог
рамме, такие как униформа, тра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страховка,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ах при ц
ентрах  и тп.

За подробностями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
ону 070-5029-1106 (ответственный Им Се Ёнг), Мо
лодежный центр Кенгидо.

Конечно же, мой сын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огласил
с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едь помимо всего вышеопис
анног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кач
естве репортера и опубликоваться в новостной ле
нте у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ёнгидо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набор проводится по всему К
ёнгидо, думаю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ледует поторопиться, так как уверена, 
что тем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нтересует не тольк
о нас и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набор закончится пр
еждевременно.

Репортер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енгидо, Ел
ена Ким.

최근에 필자는 10대 아들에게 미래에 겪게 될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아이는 이 문제에 깊

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경기그린

기자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그린기자단’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경

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설계되었으며 세가지 주요 활동 영역을 포함합

니다. 

-자연주의자: 한달에 １회 환경교육 기간 견학 및 체험

-저널리스트: 환경교육 체험 후 기사 작성 보고

-환경보호 자원봉사자: 환경 보호 관련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봉사시간 부여)

대상은 청소년 가족(다문화가정, 학교밖, 일반)으로 

9~24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5기 경기그린기자단 참여는 2021년 3월 2일부터 26

일까지 진행하며 다음 링크 http://naver.me/xE1BSnyy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원은 60명 내외(약 15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활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한달에 1번 토요일에 총 8회

(발대식, 6회 활동, 해단식)로 진행됩니다. 아래 사진에

서 2021년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광명 안터생태공원과 송남 맹산

생태센터를 접하고 서울생활플라자와 수원시 환경성질

환아토피센터를 방문하여 공원과 센터의 환경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수준이 현재처럼 2단계 이상이면 

견학 절반이 원격으로 수행됩니다.

어떠세요. 관심이 있나요? ‘경기그린기자단’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또한 단체복, 체험비, 이동차량, 보

험비 등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070-5029-1106(임

세영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물론 필자의 아들도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결

국 위의 모든 것 외에도 기자로서 도전해 보고 경기도 

환경 교육 기관의 뉴스 스탠드에 자신의 글이 게재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역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 환경에 대한 주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

든 사람은 서둘러야겠지요?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

감될 수 있습니다.                      김엘레나 기자

Подростки из тамунасемей, попробуйте стать зеленым репортером Кёнгидо
다문화가정 청소년, 환경생태 체험하는 ‘경기그린기자단’에　도전하세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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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최근 수도권 지역 외국인근로

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찾아가

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추가 감염확산의 선제적 차단 및 불법

체류자 단속. 출국 조치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현실을 반영,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지난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원곡초교사거리 공영주차장

에서 운영됐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직업소개소 및 인력파견업체의 특

성을 감안해 새벽 시간을 이용,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자유롭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 노출에 따른 검사 

거부감 해소를 위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

할 수 있고,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

되지 않으며, 누구라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

이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불

법체류자 통보의무도 면제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

소. 파견업체 사업주 및 각국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

상으로 불법체류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무료검진과 불

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발

적 검사를 유도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무증상 감염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방역환경을 만들겠다”라

며 “기업체 및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

업장 및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

라며, 외국인근로자는 신변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

고 본인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 받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안산시, 체류자격 불문 무료검진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인상

안산시 차별 없는 다문화도시 기염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이달부터 외국인 누리아동 

보육료 지원금을 기존 월 2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2만원씩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461개 어린이집 외국인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1천여 명이며, 당초 매달 2만원씩 차액

이 발생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22만원)와 

사립유치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금(24만원)의 형

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다.

정부의 누리과정비는 내국인 아동만 지원대상으

로, 안산시는 내·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

초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다문화 도시 안

산시는 명실상부 서로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차별 없는 내·외국인 아동 지원을 하

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

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인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매년 2천여 명에 달

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

다. 

이는 가장 앞선 다문화도시인 안산시만 할 수 있

는 여러가지 정책 중 하나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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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도시와 적극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할 것”

시흥시, 2021년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정책안건과 실무안건 논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온택트(ontact) 시대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청소

년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교류활동 분

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청소년이 일상에서도 세계

인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한

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까지 폭넓은 청소년층이 대상인 데다 이들이 직접 기

획하고 참여하는 국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구

성돼 있어 해마다 많은 청소년이 신청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3~9월)에는 온택트 문화교류에 

집중하고, 하반기(10월~내년 2월)에는 점진적인 해외 

교류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 간 이동 제한이 국제교류 활동의 타격

이 되고 있지만, 우수한 방역관리와 새로운 국제교류 

트렌드 개척으로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을 이어가

도록 응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국제전문가 초청을 통한 비대면 실시

간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쌓아온 사업 추

진 노하우를 활용해 제4회 청소년 모의유엔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총 8개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사업인 ‘한.아

세안 해외교류도시축전’과 ‘웰컴 글로벌 원정대’를 비

롯해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청소년 모의유엔’, 

‘헬로 시흥스테이(홈스테이)’, ‘시스터스쿨 프로젝트’,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기획연수단’, ‘시흥꿈나무 세

계속으로! 해외견학체험단’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아세안) 해외교류도시축전

먼저 ‘한.아세안 해외교류도시축전’ 사업은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해 시흥시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 하

치오지시, 중국 덕주시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이 문화적 다름을 존중하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각 나라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 교류를 하고, 서로의 작품을 교류하는 문

화 물품 교류 등이 이뤄진다.

#웰컴 글로벌 원정대

또한,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이 멘토가 돼 사회문제

를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웰컴 글

로벌 원정대’는 멘토의 영상 강의를 공유하고, 캠페인 

영상 등을 제작하며 글로벌 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교류 기반 마련’

글로벌원정대, 해외교류도시축전 등 “청소년이 일상에서 세계인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2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

서 전국 19개 회원도시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 전국다문화도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흥시는 지난 11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면서 올해 실무협의회를 주관하게 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안건 

9건, 협의회 실무안건 6건, 협회비 지원사업 심사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실무협의를 거쳐 논의된 안건은 오는 6월 화성

시에서 개최되는 정기회의 의결 후 중앙정부에 건의하

게 된다.

임병택 시장은 실무협의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회원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다문화·외국인 정책 마련과 지

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

숙한 다문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전국 24개 기초자치

단체로 창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현재 27개 회원

도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

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외국인정책 개선방안 소관부처 건의’, ‘중앙부

처(법무부)와  MOU체결’, ‘정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인구 52만명 중 외

국인주민이 5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44만 687명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 대비 7337

명이 증가해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

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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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4 tới đây, nhằm đảm bảo 
an toà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như công chức 
đang làm việc tại các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rên toàn quốc, Bộ Tư pháp đã đưa ra quyết định 
phải đặt lịch trước khi đế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lưu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hắc hẳn các bạn đã nghe đến việc phải đặt lịch 
khi đi gia hạn visa hay đổi visa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rồi chứ ạ! Cho đến nay, hầu hết những 
vấn đề của bản thân mình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các bạn đều phải đặt trước lịch hẹn trên đó rồi 
mới có thể đến và giải quyết vấn đề. 

Đặt trước lịch hẹn có nghĩa rằng mình sẽ ấn định 
vào một giờ và một ngày nào đó chính xác, đúng 
giờ và đúng ngày đó mình sẽ có mặt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o ô tiếp nhận hồ sơ riêng dành 
cho những người đã hẹn lịch để giải quyết công việc 
mà không cần rút số thứ tự và đợi chờ như quy định 
trước nữa.

Hiện tại, trên toàn quốc có 15 Cục thuộc khu vực 
Seoul, vv đã tiến hành triển khai việc hẹn lịch đ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1/2/2016, bắt đầu từ 1/4/2020 toàn bộ 19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òn lại trên toàn quốc cũng sẽ tiến 
hành triển khai thi hành việc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này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1/4/2020,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giải quyết tất cả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sa 
hãy truy cập vào trang web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quản lý thông qua địa chỉ www.hikorea.
go.kr để chọn giờ và ngày mà mình có nguyện vọng 
đế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giải quyết công 
việc của mình.

15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ang thực hiện 
việc đăng kí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bao gồm:

1. Seoul 2. Busan 3. Incheon 4. Suwon 5. Nam 
Seoul 6. Yangju 7. Cheongju 8. Daegu 9. Ulsan 10. 
Gwangju 11. Ansan 12. Sejongro 13. Cheongan 14. 
Pyeongtaek 15. Goyang

19 Cục sẽ tiến hành việc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bao 
gồm:

1. Jeju 2. Daejeon 3. Chunjeon 4. Changwon 5. 
Yeosu 6. Cheonju 7. Kimhae 8. Tongyeong 9. Sajeon 
10. Gojae 11. Gwangyang 12. Gumi 13. Pohang 14. 
Donghae 15. Sokcho 16. Seosan 17. Dangjin 18. 
Gunsan 19. Mokpo

Bộ sẽ không áp dụng việc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đối 
với những công việc như sau:

 a) Xử lý việc lưu trú của người trong Bộ ngoại giao
 b) Người nước ngoài trực tiếp đến Cục để nhận 

thẻ lưu trú
 c) Một số giấy chứng nhận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vv
 d) Đăng kí gia hạn thêm thời gian chờ xuất cảnh
 e) Đăng kí nạn dân
 f) Ngườ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đăng kí về nước
 g) Những vấn đề có liên quan khác mà không thể 

không giải quyết ngay lập tức

Trước khi đế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ác 
bạn hãy xác nhận xem vấn đề mà bản thân mình 
cần phải giải quyết là vấn đề gì, vấn đề đó có thuộc 
phần bắt buộc phải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hay không, vv 
để không phải đi lại nhiều lần và bị từ chối tiếp nhận 
hồ sơ khi chưa đặt lịch mà tự ý nộp hồ sơ yêu cầu 
giải quyết nhé!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아마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방

문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예약을 먼저 해

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문예약제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

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

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

을 처리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15개 관서는 1. 서울 

2.부산 3. 인천 4. 수원(청) 5. 서울남부 6. 양주 7. 청

주 8. 대구 9. 울산 10 광주(사무소) 11. 안산 12. 세

종로 13. 천안 14. 평택 15. 고양(출장소) 등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19개 관서는 1. 제주(청) 2. 

대전 3. 춘천 4. 창원 5. 여수 6. 전주(사무소) 7. 김해 

8. 통영 9. 사천 10. 거제 11. 광양 12. 구미 13. 포항 

14. 동해 15. 속초 16. 서산 17. 당진 18. 군산 19. 목포

(출장소) 등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업무는 방문 예약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외교·관용 체류업무 2. 외국인등록증 수령 3. 출

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4. 출국기한 유예 

5. 난민신청 6.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7. 기타 현장접수

가 불가피한 민원업무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기 

전에 본인이 무슨 업무를 할 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

하고 방문예약이 필수인 업무인지도 확인 후 착오없

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혜나 기자

Từ 1/4~ Các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rên toàn quốc thi hành việc đặt lịch khi làm việc 

tại Cụ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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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일 오후 3시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과의 ‘행복한 동행’ 간

담회를 개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다문

화?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한국생활 정착과 함께 더불

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마

련됐다.

임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들과 다문화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구비, 체온 측정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시흥시는 다문화.북한이탈주민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들이 56만 시흥시민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 거주 다문화?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고민이나 의견을 나눴

다.

참석자들은 영주권 취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

움 등 한국에 거주하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고 구체적으

로 발언했고, 임 시장은 다문화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시장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고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시흥시에서도 다문화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당당한 시흥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과의 ‘행복한 동행’ 

시흥시, 이주민과 소통으로 안정된 한국생활 정착 지원

‘청년기본소득’ 재외국민에도 지급

시흥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3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 및 분기별 지급대

상자에게 2021년분 일괄지급(일괄지급 동의자에 한

함) 한다. 또한, 2020년도 4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

들에게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

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

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4월 

14일부터 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

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

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

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5,492명

이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23명

에게 지급해 지급률 94%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

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다문화가족 안전보건강사 심리적 안정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안전보건강사로 양성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흥시 정왕보건지소는 안전보건강사와 협력해 그 동

안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번역 활동 

및 정왕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이용 외국인들에게 검사안

내, 자가격리 수칙 등 촘촘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안전보건

강사로 양성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언어소통과 

안전보건 지원을, 다문화 여성에게는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시흥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흥스마트허브에는 10인 이하 소

규모 사업장이 83.1%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 이용 외국인들은 “언어소통도 안 되고 코

로나19 신종 감염병으로 불안한데 자국어로 알기 쉽게 

알려주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겠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외국인 

마음 방역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

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안전보건강사를 

지속 양성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정왕보건지

소 산업건강관리팀(031-310-593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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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допол
нитель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2021 год, который вкл
ючает «четвертый план выплат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
ых бедствий»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мало
обеспеченн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3-м планом выплат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и размер пособия были значи
тельно расширены. Однако и на этот раз возникну
т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поводу исключени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
и или закрыли свой бизнес. Рассмотрим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4-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До 5млн. вон заведениям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
ажения, например комнаты для пения (караоке).

Четвёрты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
йных бедствий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для оказания бол
ьшей поддержки бол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людей чем 
по третьему плану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
ийных бедствий.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было увеличен
о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ранее которое составляло до 
5 человек, на этот раз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было уве
личено на 5 или более человек, что позволяет бол
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предприятий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Кроме заведений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пособи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 обычным предприяти
ям, годовой доход которых снизился из-за Corona 
19, также была увеличена сумма пособия с 400мл
н. вон до 1млрд. вон.

Сумма выплат также была разделена. ▲ 5млн. в
он заведениям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п
родление ограничений) ▲ 4млн. вон заведениям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смягчение　огран
ичений) ▲ 3млн. вон заведениям　с высоким риск
ом заражения ▲ 2млн. вон для обычных, испытыв

ающих кризис, предприятий▲ 1млн. вон для обычн
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нижение дохода). 

Кроме того, 4-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
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удет дополнен с учётом коли
чества владения предприятий, так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 выплат предоставят владельцам двух предп
риятий; 80% трёх и 100% четырёх или больше.

Специальным рабочим, водителям корпоративн
ого такси 500.000 ~ 1млн. вон

Наряду с выплатами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
ых бедствий, счета з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на период 
3 месяца, для мал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которые рас
пространя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
ры, будут снижены. Предприятия с высоким риско
м заражения- 50%, а предприятиям на которых не 
распространились ограничения - 30%. Максималь
ная сумма скидки до 1,8млн. вон.

Кроме рабо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ых профессий (спе
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по найму), которые были вкл
ючены в 3-й план выплат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
ствий, также в списки были включены и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е группы. 

Во-первых, те, кто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сист
еме госстраховки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наприме
р, спе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по найму и фрилансе
ры, получат 500.000 вон, а те, кто ранее не полу
чали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л
учат 1млн. вон. Корпоративным таксистам выдел
яется 700.000 вон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занятости и 
500.000 вон для выезд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феры обс
лужива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800.000 семей малоимущих раб
очих, включённых в этот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лучат по 500.000 во
н на семью.  Малоимущие рабочие- это лица лиш

ившиеся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или  доход которых сниз
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в связи с за
крытием и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
приятия.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домохозяйствам, напри
мер состоящих из 4-х человек, с доходом до 3,7мл
н. вон в месяц (75% от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и с недви
жимостью до 350млн. вон (стандарт для малых и с
редних городов).

Уличные торговцы и студенты, испытывающие з
атруденния в проживании, также получат пособие.

Уличные торговцы также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пис
ок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
х. Однако включены только управляемые уличные 
торговц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ведении местных орган
ов власти, и если в будущем они зарегистрируютс
я как владельцы бизнесом, каждый из них может п
олучить по 500.000 вон. Здесь термин «управляем
ый уличный торговец» относится к уличному торго
вцу, который оплачивает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и сборы 
и т. д. Уличным торговцам, не находящихся в веде
ни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отде
льным мест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соотношения к треб
ованиям по доходам и имуществу будет выплачен
о по 500.000 вон. <한글 기사 36면>

Студентам,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
ности в связи с потерей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или закры
тия бизнеса, предоставят специальную стипенди
ю в размере 2,5млн. вон на 5 месяцев.

4-е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
вий начн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29 марта путем отправк
и текстового сообщения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
ес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ранее получавшие пособия с
пе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и фрилансеры получат вы
платы до конца марта, а новым подающим заявку 
на пособие вероятно выплатят в середине мая.

Четвёрт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выплата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今后，如果塑料大棚等非法临时建筑物被提供为宿舍

或在事业场发生重大灾害的情况，外国劳动者的工作单位

将被允许进行变更。在此之前，即使有这样的事情，也必须

得到事业主的许可才能对工作单位进行变更。

韩国政府3月2日公布了《外国劳动者劳动条件改善方

案》。去年12月，在京畿抱川市一家农场的塑料大棚宿舍，

柬埔寨女工死亡后，暴露移住劳动者恶劣的宿舍问题，政

府对此提出了对策。

借此机会，移住劳动者的工作单位变更事由也被扩

大。根据现行法律，移民劳动者的原则是在首次得到雇用

许可的工作单位继续工作，如果事业主不批准，就不能更

换工作单位，因此引发了人权侵害争议。

今后，如果塑料大棚等非法建筑被提供为宿舍或因用

户违反《产业安全保健法》而发生需要休息3个月以上的受

伤、疾病的情况，在工作场所发生重大灾害的情况，业主没

有加入移住劳动者专用保险(出境满期保险、工资拖欠保

证保险)和社会保险的情况，遭受性暴力侵害的情况，也可

以更换工作单位。

另外，政府为改善农渔业领域外国劳动者恶劣的居住

环境，从今年1月开始对将塑料大棚等临时建筑物用作外

国劳动者宿舍的情况，不给予雇用许可。但考虑到现场认

为宿舍改善准备时间不足的意见，决定给予6个月的履行

时间。

如果6个月内不改善外国劳动者宿舍，就取消对业主

的再雇用许可，外国劳动者可以换工作单位。

农渔村移民劳动者健康保险即刻加入

健康保险死角地带的消除方案也已出台。目前在工厂

等地工作的移住劳动者将受用单位健康保险。但是，从事

农畜产业和渔业等事业的人在进入韩国6个月后才能成为

地区加入者，从而引发了各种问题。

入境后的6个月里处于没有健康保险的状况，而且即

使6个月后加入保险，也要负担相当于职场加入者2倍的水

平，月12万~14万韩元的保险费。

对此，政府计划为消除农渔村地区外国劳动者健康保

险死角地带，在入境后即刻加入地区健康保险。另外，政府

还计划确保相关预算，将其纳入健康保险费减轻(22%)对

象，并通过农渔业健康保险费支援事业(28%)获得保险金

支援。 <한글 기사 46면> 

                                  왕그나 기자

外国劳动者，如果塑料大棚是宿舍的话，就可以换工作单位

扩大工作单位所变更事由..农渔村移住劳动者的健康保险将即刻加入 사업장변경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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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열어갈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지난 2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개최

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조동주 시흥교육지

원청 교육장, 이종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장학

관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미래학교’의 5개 모델 중 처

음으로 문을 열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어울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

며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

다. 특히, 무학년과 무학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의 

고정적인 학년별 교육과정이 아닌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중학교 교육과정 개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교

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

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의 군서미래

국제학교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흥시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수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상상하

고 도전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글로컬 인재 양성 군서미래국제학교 개교

시흥시,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 지난 2일 개교식 및 입학식 가져

시흥시, 일 생활 균형 위해 

120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가 오는 19일까

지 가사서비스를 지원 참여 가정을 모집한다.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일로 힘든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

장년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

다. ▲워킹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남성의 경

우, 재직 중이어야 함)을 대상으로 한다.

총 120가구(1가구당 12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서 가정관리사 전문가 양

성과정을 수료한 자 중 가정관리 가사서비스 취업 

희망하는 중장년 여성을 연계해 가사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

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워킹맘·맞벌이 및 한

부모가정(남성의 경우, 재직 중이어야 함)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중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031-310-6025    이지은 기자

 Chính phủ đã có những thông báo mới nhất vào ngày 2 
tháng 3 vừa qua liên quan đến đề án hỗ trợ những đối tượng 
là tiểu thương hay những đối tượng thuộc tầng lớp lao động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Dự án thay đổi kinh phí dự sản 
trong năm 2021 mới tiêu đề “Hỗ trợ thu nhập do thiên tai 
lần thứ 4”. So với lần hỗ trợ thứ 3 vừa qua thì lần hỗ trợ này 
đã được mở rộng hơn từ đối tượng đến số tiền hỗ trợ. Tuy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chủ cơ sở sản xuất đang tạm 
dừng kinh doanh hay đóng cửa cơ sở kinh doanh vẫn bị loại 
ra khỏi dành sách hỗ trợ lần thứ 4 này, dự kiến sẽ dấy lên 
một làn sóng dư luận mới. Hãy cũng chúng tôi đi tìm hiểu 
những nội dung cơ bản liên quan đến lần hỗ trợ thứ 4 này 
của Chính phủ nhé.

Hỗ trợ tối đa 5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bị hạn chế hoạt 
động kinh doanh như phòng Karaoke, vv

 Chính phủ có thông báo thẳng thắn về việc mở rộng đối 
tượng cũng như số tiền hỗ trợ trong lần hỗ trợ thứ 4 này 
sẽ đa dạng hơn so với lần hỗ trợ thứ 3 vừa qua. Theo tiêu 
chuẩn cũ, chỉ những cơ sở có số lượng nhân viên dưới 5 
người mới được nhận hỗ trợ thì trong lần hỗ trợ này, tiêu 
chuẩn đã được thay đổi thành những cơ sở có số lượng 
nhân viên trên 5 người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Ngoài các cơ sở bị hạn chế kinh doanh đã được chính 
quyền quyết định, các cơ sở kinh doanh không bị hạn chế 
kinh doanh nhưng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mà 
tổng thu nhập giảm, theo quy định cũ là dưới 400 triệu/năm 
cũng đã được mở rộng thành dưới 1 tỷ/năm cũ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hỗ trợ. Số tiền hỗ trợ chi tiết như sau: 
▲ Hỗ trợ 5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bị hạn chế liên tiếp 
việc kinh doanh, ▲ Hỗ trợ 4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kinh 
doanh đã được kinh doanh trở lại, ▲ Hỗ trợ 3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kinh doanh bị hạn chế kinh doanh, ▲ Hỗ trợ 2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kinh doanh thông thường đang 
gặp nguy cơ trong kinh doanh, ▲Hỗ trợ 1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cơ sở kinh doanh bị giảm doanh thu. Ngoài ra Chính 
phủ đang xem xét khả năng tăng thêm số lượng cơ sở kinh 
doanh bị thiệt hại trong lần hỗ trợ thứ 4 này, một nhà kinh 
doanh nếu điều hành 2 cơ sở kinh doanh thì số tiền hỗ trợ 
sẽ tăng thêm 50%, điều hành 3 cơ sở kinh doanh thì số tiền 
hỗ trợ sẽ tằng thêm 80% và tăng thêm 100% đối với nhà 
kinh doanh điều hành từ 4 cơ sở kinh doanh trở lên.   Hỗ trợ 
từ 500,000won~1 triệu won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lao động 
đang làm việc trong những ngành nghề đặc thù, đối tượng 
là những lái xe taxi thuê

 Ngoài những hỗ trợ cơ bản về mặc kinh phí nói trên, 
những cơ sở kinh doanh đã từng phối hợp với Chính phủ 
trong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sẽ được giảm tiền điện 
trong vòng 3 tháng. Cụ thể là những cơ sở bị cấm kinh 
doanh sẽ được giảm 50%, những cơ sở bị hạn chế sẽ được 
giảm 30% tiền điện. Số tiền điện được miễn giảm tối đa là 
1,8 triệu wn. Trong lần thỗ trợ thứ 3 vừa qua Chính phủ đã 
có những hỗ trợ nhất định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trong những lĩnh vực đặc thù, trong lần hỗ trợ thứ 4 
này,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cũng được nhận hỗ trợ tiếp cùng 
với những đối tượng thuộc lĩnh vực lao động cần hỗ trợ.

 Đầu tiên, những đối tượng lao động không được đăng 
kí bảo hiểm lao động như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ự do, vv 
những người đã nhận được trong lần hỗ trợ vừa qua thì số 
tiền hỗ trợ trong lần thứ 4 này sẽ là 500,000won, những 
người chưa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rong lần vừa qua sẽ là 
1 triệu won. Số tiền hỗ trợ dành cho những đối tượng đang 
lái taxi sẽ là 700,000won và những người đang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chăm sóc trẻ sẽ là 500,000won.

 Một tin vui dành cho những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lao 
động hạn chế vào khoảng 80,000 hộ gia đình, họ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500,000won. Những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lao động hạn chế đó là những người thất nghiệp, tạm 
ngừng hoặc dừng hẳn việc kinh doanh mà thu nhập của 
năm trước dưới 3,7 triệu won(75% thu nhập dạng trung), 
tổng tài sản dưới 3,5 tỷ won cũng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lần này của Chính phủ.

Những sinh viên gặp hoàn cảnh khó khăn cũng như 
những người đang bán quán vỉa hè cũ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rong lần hỗ trợ thứ 4 này, những người bán quán vỉa 
hè cũng nhận được tin vui từ phía Chính phủ. Không phải 
tất cả những người bán quản vỉa hè đều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mà chỉ là những quán vỉa hề đã đăng kí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500,000won với điều kiện là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kinh doanh. Những đối tượng kinh doanh đăng kí với chính 
quyền là những đối tượng thanh toán tiền thuế, tiền thuê 
mặt bằng, vv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goài những 
đối tượng đã đăng kí kinh doanh, những đối tượng còn lại 
sẽ thông qua việc điều tra xem xét để quyết định việc có 
trợ cấp 500,000won.  Ngoài ra, các sinh viên đang gặp khó 
khăn do bố mẹ bị thất nghiệp hoặc dừng hoạt động kinh 
doanh cũng sẽ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với số tiền là 2,5 triệu 
won trong vòng 5 tháng liên tiếp.

 Bắt đầu từ ngày 29 tháng 3 tới đây, nhữ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sẽ nhận được tin nhắn thông báo tới điện 
thoại.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hay người 
đang lao động trong lĩnh vực đặc thù trong tháng 3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những người nằm tro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hỗ trợ mới sẽ được hỗ trợ trong vòng giữa tháng 5 tới 
đây.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Hỗ trợ thu nhập do thiên tai lần thứ 4 của Chính phủ... Hỗ trợ tối đa 5 triệu đối với các cơ 
sở bị hạn chế hoạt động như phòng Karaoke, vv 4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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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

재단에서 주관한 ‘2021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多이룸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80만원을 지원

받는다.  

2021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多이룸 프로그램 지원사

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지원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을 제안했다. 자동차 운

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

공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

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장내 기

능, 도로주행, 학과 모두 지원하는 운전면허증 취득반을 

운영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발판을 

마련하고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시장의 수요 및 결혼이민

자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070-

4457-610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주여성 자립 지원 ‘운전면허교실’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多이룸 사업 선정

부천시,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해요

외국인 포함 시민 대상 보험 가입

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4년째 

가입한다. 

가입 기간은 2021년 3월 5일부터 2022년 3월 4일

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

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

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

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

세 미만자 제외) 지원.

특히,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하여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

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

구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

터 및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bike.bucheon.

go.kr/site/main/index154)에서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한 뒤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기타 필요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사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보험에 가입돼 있음을 

늘 기억하자.                          김영의 기자

저는 조선족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모

저모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연히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

과 각 나라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

우면서 저의 삶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공포와 근심, 

걱정,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집콕 생활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으

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

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대학교 ‘온라인 마케팅기반 핸드메이

드 창업강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잘 

가르쳐주시는 덕분에 아주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

다. 

매번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그 성취감도 아주 컸지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유한

대학교 수료증을 받게 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

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

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한대학교에 대한 감

사의 마음과 은혜의 보답으로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또

한 지금까지 50여 개의 나눔을 하면서 힘든 시기에 행

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다양하게 배워서 언제 어디

서든지 서슴없이 나아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은혜와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

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쁨 나누니 한국생활 즐거워졌어요”

<소감문> 고춘영 부천다가-유한대 ‘온라인 창업강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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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이들,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 첫 단추 잘 채우길”

<인터뷰> '다 같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 펴낸 상동초등학교 ‘조운정’ 교사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첫아이의 입학

이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다른 학교생활은 물론 서

툰 언어로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 두려움부터 갖게 된다. 

특히 자녀의 교육지도나 친구 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할 때 큰 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 지도한 경험을 토

대로 ‘제12회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던 조운정 교사가 최근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돕기 

위한 〈다 같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펴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얼마 전 ‘제12회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

수상’ 교사로 경기다문화뉴스와 신흥초등학교에서 처음 

인터뷰했었는데 〈다 같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로 

다시 인사하게 됐네요. 교사 경력 15년 차로 올해 상동

초등학교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요, 현재 5학년 부장교

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내셨어

요. 어떤 책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학교 현장

에서도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을 통해 다문화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을 미리 알고 두려움을 없애 첫 단추를 잘 채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과 달리 책으로 학

생과 학부모를 만나는 거라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평소 초등 예비 다문화 학부모교육 강의를 통해 다

문화 학부모님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궁금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알려드리면 유익하겠다는 의욕이 있

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달

라져 학부모와의 상담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무래도 모르는 점을 직

접 물어보시거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기 어려운 경우

가 많아 다문화 학부모는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에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 다문화 관련 업

무를 하면서 교사 생활의 제2막을 열게 되었다’라는 표

현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교사로 발령받고 10년 정도 제 아이들을 키우느라 

분주했고,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활동을 하며 지냈

어요. 그러다 다문화 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매

우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다문화 학생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다문화 교육 전공을 하고 연이어 다문화 

관련 업무들을 하면서 다문화 학생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보통 교사는 

가르치고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잖아요. 

저도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 점점 교사로서 정체성도 단단해지고, 돌이켜 보면 밋

밋했던 교직 생활에 다문화 학생이 제게 선물이었던 것

이죠“

-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생활해 온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가보지 않는 길은 막연하고 두렵지만 한번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낸 책에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을 미리 알아보

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 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

다. 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바뀐 학교 모습을 내용

에 담기 위해 노력했어요”

- ‘좋은 학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만 못 하면 어쩌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아이

들과 학교 현장에서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으로서 조언 

부탁드려요.

“모두 처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

요. 조금 못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적응해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가

짐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에서 이제 막 학교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에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할 수 있다, 

같이 해볼까?’라는 마음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

어요. 특히 다문화 학부모님께는 ‘당당한 학부모가 자신

감 있는 아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

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우리 아

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시면 주변에 도움을 구하

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거

나,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은 제가 재직했던 

학교를 기준으로 작성해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

요.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책에서도 언

급했는데 부모는 가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항

상 학교와 담임 선생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마음이 밝고 안

정적인 학생은 학업에도 열정을 보입니다. 또 또래 친

구나 타인과 관계도 긍정적이어서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경

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

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43만원 이하) 차

상위 계층으로,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집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

체, 기밀성 창호 및 문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

명기기 교체 등 난방비 및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

는 시공이다.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희망

복지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한국에너

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수선 여부를 결정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집

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월까지 접수된 15가구는 추천을 통해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시는 추가로 29가구

(예비 대기자 포함)를 더 모집할 예정이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햇살하우징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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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희생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파업과 시위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무력 진

압으로 맞서면서 최소 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

다.

이런 상황을 미얀마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마음 졸

여가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얀나이툰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장<사

진 왼쪽>은 “내일이라도 당장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나” 

하루에도 열두번 고민한다. 최근엔 밤에 잠을 이루기 위

해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고 잠든 뒤에도 깨는 일이 

잦아졌다.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비폭력 시위

를 바라보며 그는 안타까움과 대견함 그리고 절박함과 

고뇌를 느낀다. 지난 3월 8일 저녁 부평역 인근 미얀마 

불교 사원에서 그를 만났다. 같은 미얀마 출신 원라이 

씨가 통역을 도왔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

나?

“페이스북과 인터넷, 외신 뉴스를 보며 미얀마의 상황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 걱

정, 어머니 걱정도 한다. 목재를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재단하는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쿠데

타가 터진 이후로 아무 것도 재미있는 것이 없다. 새벽

까지 잠도 못 잔다. 2015년에 미얀마에 민주화가 시작되

나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2008

년에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어기면서 이번 쿠데타를 감

행했다.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미얀마에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왜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건가?

“1962년에 우리 아버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싸

웠다. 1988년에 나와 같은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미얀마

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군부

의 오랜 통치의 결과 지금은 아무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군부가 미얀마의 

모든 부를 다 가져가고 있다. 2015년에 NLD가 총선거

에 승리해 집권한 이후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세대들은 민주주의를 알게 됐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군부가 모든 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

가?

“한국도 군사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나. 한국의 독재정

권은 국민들을 위한 일도 하면서 자기 잇속도 챙긴 것

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의 군부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일한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을 마음대

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기부금, 하다못해 

절에서 받는 시줏돈도 챙겨간다. 절의 시줏돈을 챙겨가

면서 하는 말이 ‘국가의 재정이 어려우니 석가모니에게

서 잠시 빌려가겠다’라는 것이었다. 또 최근 수치 여사

의 노력으로 인도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받았는데 그것

도 군부가 다 강탈해 갔다. 그래서 1차 접종을 받은 사

람들이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의 

모든 부를 자신들만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수치 여

사는 왜 이를 대비하지 못했나?

“2008년에 군부가 만든 헌법 때문이다. 미얀마에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25%를 군부가 가져간다. 

대통령이 아닌 군부의 총사령관이 군통수권을 가지며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도 총사령관이 임명한다. 잘

못된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도 했다. 

60%가 찬성했지만 군부가 임명한 25%의 국회의원과 

군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절됐다. 수치 여사는 미얀

마에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

으로 이 모든 일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얀나이툰 회장은 1991년 비자도 없이 태국을 거쳐 무

작정 한국에 왔다. 1988년 19살의 나이로 미얀마 민주

화 운동을 이끈 것이 원인이 되어 군부에 쫓기는 신세

가 됐다. 이후 2005년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 난민 인정

을 받았다. 2015년 NLD 집권 이후 미얀마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군부가 정부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한 활동들을 파악하

고 있는 군부가 그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았다.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보며 무엇을 느끼나?

“민주화 운동을 한 선배로서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다. 어린 친구들이 민

주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데 돌아가야 하나 고민도 한

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들이 하는 시위가 과거 우

리 세대가 하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것이다.”

-시위 방식이 더 뛰어나다는 말인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 항의하는 스타일이 다

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과거 1988년에는 시위대가 시

위를 하며 군부와 실제로 싸웠다. 군인들로부터 총을 빼

앗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다. 폭력 시위로 가는 것을 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폭력 시위로 번지는 것을 

젊은 친구들이 막고 있다. 전체 분위기를 스스로 조율

하며 군부가 총을 쏘면 일단 피했다가 잠시 후 다시 시

위장소로 집결한다. 군부와 부딪치지 않으면서 평화시위

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디어도 뛰어나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한가운데 멈춰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엎드려 신발끈을 묶는다. 또 자동차들

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동시에 멈춘다. 그리고 내려서 차

가 고장났다고 한다. 자신의 혈액형을 몸에 새기고 죽게 

되면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도 남긴다. 정말 우리 세

대와는 다른 훌륭한 시위 방식이다.”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은 과거에 독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나라다. 우

리의 심정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미얀마에서 벌어지

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세계에 알리고 관심을 가져달

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지난 2일 직접 뵙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우리에게 힘이 된

다.”

-일부에서는 미얀마에 유엔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말

도 있다.

“현재 시위대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군부

는 총으로 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군부에 ‘이러면 안된다’고 해주면 어떤가. 어떤 사람도 

자신의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의 미래가 될 젊은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군 

파병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나?

“미얀마 연방의회의원 대표위원회(CRPH)를 기억하

고 또 지지해 달라. CRPH는 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

한 298명의 미얀마 의원들이 2월 초 긴급결의로 결성

한 비상기구로 미얀마 군부에 맞선 임시정부와 같은 것

이다. CRPH는 군정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규정했다. 

CRPH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 말미에 오마이뉴스를 통해 미얀마의 현재 상

황을 설명하는 사진들을 함께 봤다. 군부의 총격에 숨

진 시민의 장례식을 바라보며 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

워졌다. 사진을 넘겨보던 얀나이툰 회장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핸드폰을 기자에게 돌려줬다.

“1988년 민주화 시위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 지금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시위에 나섰습니

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함께 하지 못해 너무 미

안합니다.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위에 

나선 미얀마의 젊은이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위를 하되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희생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미얀마의 미래입니다.”<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제발 안전하게 시위하고 군부에 희생되지 않기를 ... 그들이 미얀마의 미래다”

<인터뷰> 얀나이툰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장, “미얀마의 군부에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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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р
ешило усилить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н
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на которых работ
ают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поскольк
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исходят вс
пышки массового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
19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где занято бо
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
очих.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
сом 19 произошли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
х, где заня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
бочих, вследств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
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
х решило усилить карантинный режи
м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
т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рожив
ающих в Корее, будет усилено руков
одство и инспектирование с упором 
на рабочие места, где работает боль
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проверки по с
облюд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рово
дятся в 100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кл
ючая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которых зан
я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
в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сфере, в о
сновном в районе Кёнгидо.

Кроме 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
е, въезжающие из-за границы (виза 
E-9), должны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ть м
есто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самоизоляци
и, так же планируется и впредь треб
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отрицательно
го результата PCR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
ну.

Наряду с э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
ции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
ранение Corona 19, проводит карант
инные проверки объектов, таких как 
иностранные магазины, рестораны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клубы, расположе
нные в районах с высокой плотность
ю иностранцев.

С ию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13-е фев
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содей
стви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ммиграцио
нными управлениями, полицией и м
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роверил
о 4069 густо населённых иностранца
ми объектов и 938 офисов по устрой
ству на работу по всей стране, а зате
м провело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 было п
редоставлено 104.000 масок, более 

230.000 дезинфицирующих средств 
для рук. Так же была выпущена и рас
пространена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
идентов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вобожд
ении от платы за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обя
зательство по уведомлению» на бол
ее 10т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ких к
ак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тайский, уз
бекский, монголь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т.д.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платы за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обязательс
тво по уведомлению»

Необхолимо пройти тест на 
COVID-19 в случае:

1) Согласно заключению врача по 
подозрению в неизвестной пневмон
ии или Короновирус т. Д.

2) Выезд за границу а после заезд
а в Корею, если в течении 14 дней на
блюдается повышенная тем-ра (37,5 
° C или более) или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
имптомы (кашель)

3) Инфекционное заболевание 
Coronaviros-19 возможно массовое р
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ли эпидемиологич
еская связь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наблю
дается повышенная тем-ра (37.5 ° C 
или более) или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имп
томы (кашель, одышка)

Информация
1) В случае, указанных выше, прим

енимо: Бесплатно сдача диагностич
еского тест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так же как и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При появлении симптомов обратит
есь в колл-центр 1339, а затем в бли
жайши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Погонс
о-보건소) или пункт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Сонбёльчинрюсо-선별
진료소) т. д.

2)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легально прож
иваете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е пребы
вание) при симптомах, связанных с к
оронавирусом 19, посетив медицинс
кое учреждение УВЕДОМЛЕНИЕ В И
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НЕ БУ
ДЕТ ОТПРАВЛЕНО, и прослеживани
е будет отложено.

* При симптомах, связанных с 
Corona19 обратитесь в колл-центр 
1339;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связанную с подачей иммиграционн

ой петиции, или с проживанием мож
но получить, обратившись в Общ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
нцев 1345 (русский язык: 1345 далее 
0* далее 12*)

* 1339(1345 или 1330) информация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время работы 
и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языки.

(☏ 134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для ино
странцев доступен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
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с 
09:00 до 18:00 на японском, вьетнам
ском, тайском, малайзийском / индон
езийском, русском, монгольском, бан
гладешском, пакистанском, непальск
ом, камбоджийском, мьянма, францу
зском, немецком, испанском, арабск
ом, шриланка

(☏ 1330)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Н
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
ореи доступен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а анг
л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языка
х; с 08:00 до 19: 00 на вьетнамском, т
айском, малайзийском / индонезийск
ом,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Надеюсь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
ет полезн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
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
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의 방

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격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

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

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

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

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

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

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

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

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

터 2월 13일까지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곳과 외국인 인력사무소 

938곳의 점검 및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

크 104,000개와 손소득제 230,000개 등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0개 이상의 외국어

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

내문’을 외국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

내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이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관란 등)이 나타난 자

3) 코로나바이로스감염증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

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안내 말씀>

1)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

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내

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

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2)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

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

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

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할 정보 관련 문의는 외

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러시아어:1345-

>0*->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1339(1345 또는 1330 연계)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

터 이용시간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

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

인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이용시간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이 정보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러시아

어권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다.                       장올가 기자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платы за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о уведо
млению»－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외국인주민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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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주민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세계에는 자신의 고국을 떠나 제2의 정

착지를 찾아 떠도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인종차별

과 정치적, 종교적 박해로 인해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에도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이라

는 이름으로 미얀마 카렌족을 중심으로 

7회에 걸쳐 연간 30여명 규모의 난민이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러 기관과 민

간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가정은 가족의 건강 이상 

등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재정착 난민 3기로 입국한 E씨는 과

거 난민 캠프에서 생활할 때 결핵을 앓으

면서 한쪽 폐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지만 

한쪽 폐만 가지고 최근까지 별 이상 없이 

살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 하나밖에 없는 폐에 기흉(폐에 생

긴 구멍으로 공기가 차는 질환)이 생겼

다고 한다. 정상인들 같으면 폐의 기흉은 

수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E씨

는 한쪽 폐가 이미 망가진 상태라 수술

을 할 수 없다고 한다.

E씨가 몸져눕게 되자 주된 수입원이 

사라진 가정에는 큰 문제가 생겼다. 아

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평소 재정착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거

점 운영기관인 (사)경기글로벌센터 송인

선 대표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바보

의나눔 재단’에 보냈다.

이 사연은 평화방송 라디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프로그램에 소개되

어 모두 6,153,500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다문화뉴스도 이주민메뚜기

펀드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에 지난 3월 2일 경기글로벌센터는 

E씨 가족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E씨

는 비록 수술은 받을 수 없지만 지속적

인 치료를 받으면 힘든 노동일을 제외하

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고 한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E씨의 

배우자와 함께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는 

재정착 난민 가족도 참석했다.

E씨의 배우자는 “난민 캠프에서 생활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울 때마다 도

움을 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

사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재정착 난민들은 수년 

전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태국의 치앙

마이 등지에 마련된 유엔 임시난민촌에

서 생활하다가 정부의 현장방문 난민심

사를 거쳐 수용됐다

입국 직후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에서 6개월 동안 국내 생활 적응 및 자

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각종 초기정

착 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및 

민간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취업 연계 

후 지역에 정착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부분의 난민 가

정이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2세대가 취업에 

나선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는 2020년 

12월 기준 약 170여 명의 난민이 입국해 

인천광역시 부평동과 김포 지역에서 생

활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한국생활하는 미얀마 재정착 난민, 코로나와 질병 등 다양한 위기 겪는다

(사)경기글로벌센터, 건강 문제 위기 겪는 난민가정 ‘바보의나눔 재단’ 통해 후원금 전달

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

민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정치

권은 해마다 선거판을 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

이다.

0% 대에 이른 저출산 문제와 농어촌을 비롯하여 

소위 3D업종 영세 중소기업체 인력난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간병인 수급문제는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은 요양병

원이나 요양원, 열악한 영세사업장, 농어촌의 일손 부

족의 아우성 소리를 진정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듣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

특히 3D 업종의 중소기업은 내국인 주민들이 기피

하는 일자리로, 외국인 일손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채

용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일부 고용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한 

마음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정부에 단속되어 

벌금 2천만원을 부과 받고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글로벌 센터는 비영리민

간기관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본 기관으

로 외국인 일손을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

는 것만 봐도 국내 외국인 인력난을 어느 정도 가늠

해 볼 수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수출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내 거주 이민자들에 대

한 무시와 차별, 혐오는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

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

는 일도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필연코 정치권력에 이민정책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이민선진국의 이민정책을 벤치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서와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이민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줄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인구절벽 시대 저출산 문제와 원주민들이 

기피하는 간병인 수급문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문

제, 영세 제조업체의 부족한 대체 일손 등은 이민정

책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

다.

0%대 접어든 인구절벽과 부족한 대체일손,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풀자

<기고>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상명대 대학원 한국학과 4차 이민통합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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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병희)는 다양한 가족이 참여해 

알차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사랑의 날, 가족문화체험

바쁜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

을 잡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한쪽

도 포기하기 어렵다면 균형을 찾는 방법

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문화체험프로

그램’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가족사랑의 날을 이용해 3월 24일과 4

월 14일, 5월 12일, 6월 16일 진행될 예정

이며 비대면 체험키트를 제공해 이용자 

가정에서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샹들리에 만들기, 동물원 

대탈출, 에디슨 스펙트럼 전구 만들기, 

숲속 오르골 키트 등 다양한가. 모두 무

료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시간 부

족으로 인한 여가활동 불만족을 해소하

기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마련하게 됐다”라며 

“오산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고 설명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문화체험프로

그램’을 통해 건전한 가족여가 활용방법

을 교육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증

진하며 즐겁고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 실천 한마음 가족봉사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단위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의미 있는 가족 여가문

화를 만들고자 2021년 함께 자원봉사할 

‘한마음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

‘한마음 가족봉사단’은 오는 3월 26일

까지 모집하며 오산시에 거주하는 2인 이

상 가족 대상이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자원

봉사자 기초교육, 지역 내 자원봉사 활

동, 센터 및 지역축제 행사 지원 등이 이

뤄진다.

활동한 가족은 자원봉사 포털 1365 

(www.1365.go.kr) 봉사활동 실적으로 

등록되며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도 이

뤄진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오산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신

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센터 이메일

(happycenter@empas.com )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377-

9766)로 하면 된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우리는 글로벌 

히어로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우리는 글로벌 

히어로’ 참가자를 3월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국가 출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으로 각반 6명 대상이다. 전화 접수 후 

방문 일자를 예약해 센터를 방문, 신청서

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은 각 가정에서 줌을 이용해 이뤄

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377-

9766)로 하면 된다.

#다가치 멘토링- 다문화가족자녀(멘

티) 모집

오산시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가

치 멘토링- 다문화가족자녀(멘티)를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다가치 멘토링은 다같이, 다양한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멘토가 되어 학습코

칭,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

로 3월~ 11월 중 이뤄진다.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만 7세~12세) 

대상이며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와 함께 멘토링을 참여하게 된

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초학습지도, 미술, 

취미활동 등의 활동을 멘티와 멘토 협의 

후 진행하게 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전

화 신청(070-4336-1406)받는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새봄을 더욱 풍성하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험 봉사 등 참여 프로그램 다채롭게 마련

오산라이온스클럽, 다문화가족

사랑의 외식상품권 40매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354-B(경기)지구 오산라이온

스클럽(회장 이동규)은 지난 9일 오산 다문화협

동조합 이든카페에서 ‘다문화 가족 사랑의 외식

상품권’ 40매(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

다. 이번에 기탁된 외식상품권은 국제라이온스협

회354-B(경기)지구 42대 총재를 역임한 김동희 

회장이 LCIF 기금 31,000 달러 출연에 따른 인

팩트 교부금 1,000만원 중에서 전달됐다.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족

을 위해, 이동규 회장의 제안으로 다문화협동조

합에서 이용이 가능한 ‘사랑의 외식상품권’ 사업

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이사장 김동희)은 다문화협동조합(이사장 박대

준)과 협력해 관내의 다문화 가족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40가족을 선발해 이 상품권을 전달할 계

획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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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 오늘 우리 동에 누가 새로 이사 오네.

민정 : 아침부터 이삿짐센터 차가 주차한다고 차

       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메이 : 그래요? 누가 이사 오는 지 궁금하네요.

민정 : 아까 보니까 외국 분이시더라고요. 저기 

       오시네요.

메이 : 어머, 리엔 씨. 리엔 씨가 여기로 이사 오

       는 거예요?

리엔 : 안녕하세요. 메이 씨. 메이 씨도 여기에 살아요?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정 : 메이 씨, 아는 분이에요?

메이 : 네, 한국어교실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은숙 : 베트남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리엔 : 네 저도 반갑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한국말 

       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민정 : 한국말 잘 하시네요.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은숙 : 메이 씨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네. 우리도 많이 도와줄게요. 

리엔 : 이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민정 : 처음 이사하면 눈코 뜰 새 없겠네요. 우리가 정리할 때 도와줄게요. 

메이 : 리엔 씨 혼자 이사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리엔 :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했어요. 오후에 와요. 그래서 지금 혼자 

       해요. 

민정 :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리엔 : 너무 고마워요. 메이 씨가 같은 아파트에 있어서 좋아요. 

메이 : 먼저 집 정리를 도와주고 앞으로 천천히 많이 알려 줄게요.

은숙 : 그럼 어서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눈코 뜰 새 없다’라는 표현은 ‘정신을 차리지 못 할 정도

로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새’는 ‘사이’의 준말로서 눈코를 뜰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을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 할 정도로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식당 개업이 내일이라 지금은 눈코 뜰 새가 없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 오늘 집들이 손님맞이를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메이 씨 아파트로 새로운 친구가 이사를 왔네요. 새로운 친구의 등장으로 인

해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고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앞으

로도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되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한국에서는 이사를 할 때 다양한 풍습이 있는데 그 중 이사하는 집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물건은 밥솥입니다. 사람의 주식인 밥을 하기 위한 밥솥이 먼저 

들어가면 부자가 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집에 나쁜 일을 생기지 않

게 집에 소금이나 팥 등을 뿌려 귀신을 물리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 

후에는 이웃집에 시루떡을 돌리면서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이웃과 잘 지내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3. 눈코 뜰 새 없다

대화-아파트 광장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눈코 뜰 새 없다

한국문화  - 이사 풍습

政府、4次災難支援金支給 ...カラオケな

ど、集合禁止業種に最大500万ウォン 保護

者の失業や廃業で経済的に困難な大学生に

最大250万ウォン、露店商と法人タクシー運

転手にも支援金

政府は小商工人と雇用脆弱階層

に、‘4次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内

容の2021年度追經案議決を3月2日に

明らかにした。3次災難支援金より支

援対象と金額を大幅拡大した。しか

し今回も休業や廃業した小商工人は

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ており、論争

が予想される。4次災難支援金の主要

内容をまとめてみる。

カラオケなど、集合禁止業種最大

500万ウォン

4次災難支援金は3次災難支援金と

比べると、より多くの人たちに、よ

り多くの支援金を支援する。支援対

象事業の範囲を既存の5人以下から、

今回は5人以上事業へと変更したこと

により、支援金対象事業が増える。

集合禁止と制限業種以外に、コロ

ナ19により売上が減った一般業種に

適用される年売上額の限度もまた旣
存の4億ウォン以下から10億ウォン以

下に変更した。

支給金額も細分化された。▲集合

禁止(延長)業種500万ウォン ▲集合

禁止(緩和)業種400万ウォン ▲集合

制限業種300万ウォン ▲一般(経営危

機)業種200万ウォン ▲一般(売上減

少)業種100万ウォン。 

また4次災難支援金は、被害事業場

の数を考慮した追加支援も進められ

ている。事業者が運営する事業場が

2ヶ所ならば支援金額が50%、3ヶ所は

80%、4つ以上は100%增額される。 

特雇労働者、法人タクシー運転手

も50~100万ウォン 

災難支援金支給と共に、政府防疫

措置対象業種小商工人の電気料金が3

ヶ月間減免される。集合禁止業種は

50%、集合制限業種は30%だ。最大減

免金額の上限は180万ウォンまで。

また3次災難支援金当時は支給対象

に含まれていた特殊雇用労働者(特雇

労働者)をはじめとする社会脆弱階層

も、新規 支援金支給対象に含まれ

た。まず特雇·フリーレンサーなど、

雇用保険未加入者のうち、前回は災

難支援金を支給されていない者は50

万ウォン、一回も支給されたことが

ない者は100万ウォン。法人タクシー

運転手には雇用安定資金70万ウォン

を、訪問ケアサービス従事者には50

万ウォンを支援する。

今回の災難支援金支給対象に新た

に含まれた限界勤勞貧困層80万世帯

には、50万ウォンづつ支給する予定

だ。限界勤勞貧困層とは失業や休·廃

業などにより、昨年の所得が前年よ

り減少し、4人世帯基準の所得が月

370万ウォン(基準中位所得の75%)以

下、財産が3億5000万ウォン(中小都

市基準)以下のケースが該当する。

露店商と生活が苦しい大学生も支

給

露店商も災難支援金支給対象に含

まれた。ただし自治体が管理する露

店商のみで、今後事業者登録をす

ると、50万ウォンづつ支給される。

‘管理露店商’とは店舗賃貸料、道

路占用料などを納付する露店商を指

す。管理外の露店商については、各

自治体が所得·財産などを審査して50

万ウォンづつ支給する。

保護者の失業や廃業で経済的困難

に見舞われている大学生には、5ヶ月

間250万ウォンの特別勤労奨学金を支

給する。4次災難支援金は3月29日、

小商工人支援金案內文字メッセージ

発送によりスタートする。特雇·フリ

ーレンサーは旣存受給者の場合、3月

末に支給完了、新規受給者は5月中に

支給が可能となる予定だ。<한글 기

사 36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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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

근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검사로 지역사회 내 코

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검사 기간 업무 공

백을 우려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

유로 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파주시는 즉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선

별검사소를 운영했다. 또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검사 기

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제도

를 적극 홍보해 많은 외국인 기업체들이 코로나19 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동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증상 유

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

국인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이 유

예된다. 

한편,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운영된 이동선별검사를 통해 113개사, 722건의 검

사가 진행됐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파

주시는 3월 8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순차

적으로 순회할 계획이며 이동 선별검사소의 방문일정 

문의는 파주시 기업지원과(031-940-45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지속적

인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총력 기울인다

파주시, 이주근로자 밀집 지역 이동선별검사소 운영

파주시, 2021년 청년 취업

성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구직 청년들을 지

원하기 위한 제1기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의 참여

자를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제1기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은 오는 4월 5일부

터 4월 30일까지 4주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강점 찾기(퍼스널 브

랜딩) ▲성공스토리 탐색 ▲COVID-19 현황에 맞는 

취업 트랜드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면접의 

유형 및 준비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1:1 컨설팅

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컨설

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구직청년이

다.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금촌역 앞 MH타워 

8층)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sweetsook@korea.

kr), 팩스(031-940-4529)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서 내려 받기는 파주시청 홈페

이지(http://www.pa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

의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팀(☎031-940-

5102)에 문의하면 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는 취

업생태계를 비대면으로 바꿔놓아, 포스트 코로나 시

대를 대비한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

며 “온라인 화상 취업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

업 선택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길 희망 한

다”라고 말했다.  

올 한해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은 3회 진행되며 

2기는 7월, 3기는 10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꿈일

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파주건가다가 ‘이웃집 건가다가’ 사업설명회 개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사

업설명회인 ‘이웃집 건가다가’를 오는 3월 20일 오전 10

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파주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

상으로 유튜브 생중계한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

그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

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에서 들을 수 있다.

이벤트로 ‘건가다가’ 사행시 짓기가 진행됐으며 이메

일로 제출한 사행시는 3월 20일 결과발표와 함께 경품

이 제공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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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наете ли вы какой это день 38 м
арта?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
ий день. Да, есть и такой день.

В этой статье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ч
то означает для меня этот день, са
мый любимый день когда я жил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до того как переехать 
в Корею. Поскольку это Междунаро
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он отмечаетс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Но большинств
о людей в Корее не знают этого ва
жного праздника, и это было для м
еня большим потряс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8 марта 1908 года в Нью-Йорке, С
ША,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положение же
нщин и рабочую среду, 15.000 рабо
тниц вышли на улицы с протестами 
под лозунгом ?Дайте нам хлеб и ро
зы?. Слово " Хлеб" означало право 
женщин на равноправную жизнь, а
"роза"- право голоса. Этот клич рас
пространил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ызв
ав движения за права женщин во м
ногих странах. После этого, 8 март
а 1917 года, в женский день, русски
е работницы и крестьяне протесто
вали против невынос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 голод, холод, вой
ну и другие страдания. Гневный кл
ич женщин положил начало перело
му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
ра и открыл путь к созданию Совет
ского Союза.

После этого 1975 год ООН объяв
ил годом женщины, и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л 8 марта как Всемирный же
нский день, с тех пор этот день ста

ли отмеч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в

о всем мире отмечают по-разному.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амбоджа, Монголия и 
Узбекистан и др.,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объявлен государст
ве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соседнем К
итае он отмечаетс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енский день 3.8?. Говорят,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отпуск даётся только жен
щинам.

Даж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водя
тся различные памятные меропри
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3 · 8 Междуна
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А вы знал
и об этом?

Итак, как проходит этот день в ст
ранах СНГ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
оюза)? Мужчины восхищаются кра
сотой женщин и поздравляют с лю
бовью и искренностью ~ По традиц
ии в этот день мужчины дарят цвет
ы и подарки окружающим их женщ
инам, например, матерям, сёстрам, 
сотрудницам, девушкам и т.д. В эт
от день работу по дому выполняют 
мужчины. По случаю 8 марта пров
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к
онцерты.

В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е и др стра
нах в этот день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передаёт поздравления~ В настоя
щее время в бывшем Советском С
оюзе проводится множество меро
приятий для женщин. Например, ка
ждой женщине дарят цветок перед 
станцией метро или полицейские н

а дороге остановив женщину, как б
ы для проверки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дарят им цветок.

В истории этот день был душера
здирающим днём ??для женщин, н
о теперь это день, в который женщ
ина испытывает гордость как женщ
ина.

Искренне надеюсь, что Междуна
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будет отмеча
ться и в Коре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я искренне желаю, чтобы многие ж
енщины, как женщины, были люби
мы. Потому что мы вполне достойн
ы любви ~

Прекрасные женщины поздравля
ю с 8-м марта -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
енским днём ~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

여러분은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

시나요? 바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

런 기념일도 있습니다.

필자는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한

국으로 이민오기 전에 살았던 우즈베

키스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

적인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

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니 만큼 많은 국가

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이 중요한 공휴일을 한국에서는 아

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필

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만5천여 여성 노동자

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들의 지위 향상

과 직업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빵

과 장미를 달라’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

인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빵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

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국

가에서 여권 신장 운동을 펼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이후 1917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굶

주림과 추위, 전쟁 등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들과 농민들

은 시위를 벌입니다. 

여성들의 성난 외침에 러시아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

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UN은 1975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

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

키스탄 등의 국가는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중

국의 경우 ‘3.8부녀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성들에게만 이날 휴가를 준다

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3·8 국

제 부녀절’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념행

사를 개최한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럼 요즘 CIS(구소련) 지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모든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감

탄하며 사랑과 성실한 감정으로 이날을 

축하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남자들은 이 날 엄마, 

누나, 여자친구 등 주변의 여성들에게 

꽃과 선물을 줍니다.

이 날에는 모든 집안일을 남자들이 

합니다. 3.8 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이 날에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서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서는 행사 외에도 

여성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 앞에서 모든 여성

에게 꽃 한 송이를 주거나 도로에서 경

찰관들이 운전하는 여성을 세워서 운

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척 하면서 꽃 한 

송이를 전달합니다.

역사에 이 날은 여성에게 가슴 아픈 

날이었지만 현재는 여성으로서 뿌듯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생기길 간절하게 희망 합니다.

국제 여성의 날을 통해, 많은 여성들

이 여성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니까요. 아름다운 여성분

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합니

다. 행복하세요.

장올가 기자

8 марта- знаменательный день для меня 모두에게 의미 있는 3월 8일!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세계 여성의 날, 한국에서도 기념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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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드림스타트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내 이름은 리틀 히어로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북앤솔루션과의 업무 협약을 통

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영유아 단

계별 교구 및 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내 이름은 리틀 히어로’라는 이

름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가

정에 월별 교재와 교구를 지원해 양육자

와 아동이 함께 다양한 오감 활동으로 

친밀감을 쌓고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돕

는 사업이다. 이 활동은 영유아 아동의 

인지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가정에서 함께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양육자와 아동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

라며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 인지.언

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의 분야별 맞춤

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

타트의 지원 및 후원에 대한 문의는 파

주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1-940-

4416)에 하면 된다.

#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파주시는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부

모에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

을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제한됨에 따

라, 대안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

대면 부모교육을 한다. 담당 사례관리사

가 부모에게 교육 동영상 관련 사이트

를 안내하면 부모는 동영상 시청 후 ‘느

낀 점’ 또는 ‘실천할 수 있는 일’ 등을 적

어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제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교육주제는 ▲우리 아이

의 진짜 고민을 알고 계신가요? ▲청소

년 비행의 이해와 해방 ▲스마트폰으로

부터 아이를 구하라 ▲누구나 하나쯤 잘

하는 게 있다 등이다.

온라인 부모교육은 향후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식 부모교육이 재

개된 이후에도 여러 상황으로 집합교육

에 참가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한 대체 

교육 방안으로 연중 지속운영할 계획이

다.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지원과 관

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1-940-4416)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드림스타트, 다양하고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

파주시,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온라인 부모교육 등 진행

파주시 한빛도서관, 

‘영어 전자책 구독’

파주시 한빛도서관은 코로나19 장

기화 및 영어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10일부

터 영어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오버

드라이브(OverDrive)를 개시한다.

오버드라이브는 영어원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전자책 서비스로 인터

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

나 PC, 모바일 또는 태블릿 등을 통

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E-Book), 

오디오북(Audio Book) 외에도 ‘책 

읽어주는 서비스’인 멀티미디어 북

(Read-Along)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유익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주시 영어 

전자책 서비스는 현재 그림책 470종, 

챕터북 160종, 성인 도서 40종을 소장

하고 있다. ▲최신간 해외 전자책 ▲

베스트셀러 등 분기별 지속적인 콘텐

츠 확충을 통해 연간 2,000여종의 콘

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031-940-5735            김영의 기자

 В будущ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бу
дет разрешено меня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качестве жилья им пр
едоставят парники или　нелегальные 
врем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а так же если н
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произойдёт серьезно
е бедствие. Раньше, даже если это пр
оисходило, смени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мо
жно было только с разрешения работо
дателя.

2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п
лане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для ин
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осле смерти кам
боджийской работницы в теплице на ф
ерме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　（Кенгидо） в д
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блема непо
добающего жилья для рабочих-мигран
тов была вынесена на обсуждение, и в 
следств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и прин
яты меры.

На этот раз также был расширен спи
сок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разрешено сме
ни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рабочим мигранта
м.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ему законодат
ельству, рабочие мигранты должны пр
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на том рабочем ме
сте, где они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и разреш
ение на работу, и споры по поводу нар

уш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возник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иностранный рабочий не мог 
смени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без разрешен
ия работодателя.

Теперь если  в качестве жилья пред
оставляются незаконные временные п
остройки, такие как теплицы; в случае 
если из-за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о безопа
сности и гигиене труда рабочий получ
ит травму или заболеет и для лечения 
потребуется приостановления деятель
ности более чем на 3 месяца; в случае 
серьёзной авари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е
сли работодатель не регистрирует тру
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системе страхован
ия (страхование срока отъезда, страхо
вание гарант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с
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 случае сек
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вышеуказанные пр
ичины могут послужить причиной смен
ы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В тоже время,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непо
добающи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
ранных рабочих,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п
равительство с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не б
удет выдавать работодателю разреше
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к

ачестве жилья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временные по
стройки, такие как теплицы.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недостаток време
ни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жилья, было р
еше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ериод внедрени
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месяцев.

Если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не осуще
ствляется в течение 6 месяцев, разре
шение на повторну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
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я 
аннулируется, и иностранный работни
к может смени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Рабочие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
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имеют право сразу за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
вен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Также появился план по устранению 
&QUOT;невидимых мест&QUOT; в мед
ицин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и. Трудящиеся-м
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о работают на заводах и т. 
д,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системе медиц
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ри рабочих ме
стах. Однако рабочие в сферах сельск
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только сп
устя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имели пра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по м
есту деятельности, что приводило к ра
зличным родам проблем.

Возникала проблема отсутствия мед
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в течение 6 месяц
ев после въезда в Корею, кроме того, д
аже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в системе мед
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истечению 6 
месяцев, оплата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со
ставляла от 120.000 до 140.000 вон в м
есяц, что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оплаты оф
ициальных рабочих.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целях устранения 
&QUOT;невидимых мест&QUOT; в сист
ем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рави
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зрешить регист
рацию в систем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
вания сразу после въезда в Корею, ин
остранцам, работающим в сферах сел
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снижены страхов
ые взносы (22%),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
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бюджет для с
окращения суммы взноса за медицинс
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28%) для рабочих в с
ферах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
ства. <한글 기사 46면>

장올가 기자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если рабочее место с проживанием в парнике, то разрешается смена рабочего мест
а.  Расширен список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разрешается смена рабочего места...Рабочие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
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имеют право сраз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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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 부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3월 23일까지 가족아카데미 행복한 우리 ‘부부’ 프로그

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부가 함께 교육을 듣고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운 부

부생활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군포시 거주 부부 

30쌍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운영

된다. 같은 내용으로 2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부

감정 코칭교육, 부부갈등 해소교육, 도자기 만들기 등의 

과정이 운영된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부부

가 참여하면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녹이고 부부관

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역할 지원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26일까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아버지역할지원 사업 ‘위

드 프랜대디 With freindaddy’의 다문화가정 아버지 및 

자녀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버지 참여 가정을 우선 접

수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스코 웹엑스를 이용한 실시한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4월 3일 진행되는 1회기는 ‘퍼니 유아 체육교실’로 스

카프, 탱탱볼, 핫팩, 나무젓가락, 양파링과자, 신문지 등

의 준비를 갖고 비대면 신체놀이를 진행한다.

이후 4월 16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 2회기 빵가

루 촉감놀이는 센터에서 활동재료를 수령해 즐거운 놀

이에 참여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는 구글 

폼을 활용해 만족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검정고시 준비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3월 31일

까지 ‘검정고시 준비반’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가 

참여하는 검정고시 대비반은 단순히 한국어교육을 통

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녀교육

과 취업, 사회생활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한국생활 적

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군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의 많은 시군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연 다문화가족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검정고비 

준비반은 5월 중 개강하며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가족친화교육 친친패밀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친화교육 

친친패밀리 참여자를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군포시 거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이 대상이며 

강은정 일가정행복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자녀교육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강의한다.

4월 10일 진행되는 1회기는 초등전환기 부모교육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대화법’에 대해 강의하며 이후 

4월 23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하는 2회기는 ‘가족과 함

께 하는 원예활동, 다육 거북이 만들기’가 진행된다.

원예활동 재료는 1회기 교육이 끝난 뒤 센터를 방문

해 받으면 된다.                           송하성 기자 

군포의 다양한 가족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

군포건가다가, 가족과 자녀·부부 위한 프로그램 풍성~

매미나방과의 전쟁, 끝까지 간다

한대희 시장 직원들과 알집 제거

군포시가 봄철 불청객인 매미나방과의 전쟁을 끝

까지 치른다는 각오로 매미나방 알집제거 작업을 이

어가고 있다. 한대희 시장과 시청 공무원 자원봉사

자 등 60여명은 주말인 3월 6일 수리산 산림욕장 일

원에서 매미나방 알집 제거작업을 가졌다.

한 시장과 군포시청 직장 동호회인 산악회와 수사

모(수리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 자원봉사자들

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끌개와 장대 등을 활용해 알집을 제거했

다. 지난 2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매미나방 

알집제거에 나선 한대희 시장은 “군포의 명소인 수

리산 보호를 위해서 모든 가용 행정력을 동원해 매

미나방을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청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은 이어 3월 7일에

도 수리산 산림욕장 일원에서 매미나방 알집제거 작

업을 계속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43ha 

면적의 수리산 일원에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

생했으며, 시는 행정력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3월 말까지 알집 제거작업을 계

속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행정지원과(031-390-01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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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재외한인사회와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정희시 도의원, 관련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눈길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

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

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창언 책

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

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

포들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며 정보

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재외동포

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

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정의

당, 비례)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이라며 “재외동포사

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

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

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이 연구

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

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

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

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

적인 연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라고 강

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

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

하겠다”라며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주

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

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

익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

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

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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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부 규정 램지어 교수 규탄 “피해자 중심 용어로 변경해야!” 

정대운 경기도의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변경 요구 성명서 ... 앞선 역사인식 눈길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

난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

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慰安婦, Comport Women)는 일본군을 위안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

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Prostitute)’

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도발이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

다.

정대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한석 유족회 회장과 서병화 부회

장은 “유족들은 또 다른 증언자로 반드시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여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

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

다.

이어서 정대운 의원은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

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

하고 있는 논문의 폐기를 촉구했다.

안신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연구소 소장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증언집을 역

사적 자료로 남겼음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피해자

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왜곡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

화되면서 1996년부터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

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

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

면서 “국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여 올바

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6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피해자 기림일의 지

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사업 실시 등

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

어를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2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

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4차 재

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를 기존 5인 이하에서 이

번에는 5인 이상 사업체도 상향함에 따라 더 많은 사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

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시켰다.

지급 금액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연장)업종 500

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업종 200만원 ▲일반(매출감

소)업종 100만원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

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도 진행되는데, 한 사업자

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

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특고노동자, 법인 택시기사도 50~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 3개월간 감면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최대 감면 금

액 상한은 180만원까지이다.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대상에 포함됐

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

계층들도 신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지난 

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0만원,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

다.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

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

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한계근

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원씩 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근로빈곤층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

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노점상과 생활 어려운 대학생도 지급받아

노점상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들만 포함되며, 이들이 앞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

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받는

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월 29일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3월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

이다. <중국어 7면, 베트남어 21면, 러시아어 19면, 일

본어 29면>                             송하성 기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원

학부모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최대 250만원, 노점상과 법인택시기사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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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새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대상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리놀이활동 ‘마음튼튼 놀이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놀이치료 전문

가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심리놀이활동인 ‘마음튼튼 놀

이터’를 운영한다.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마음의 의미를 찾으며 성장하

는 곳으로 우리 아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및 감

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잠재된 발달 가능성을 

찾아주고 싶은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취약계층 자녀 대상이며 유.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가능하다. 회기당 5000원을 내

야 하며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용시간은 주 1회 50분이

며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2-

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 아이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를 위

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또래보다 말이 늦은 아이 및 친

구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 이중언어 사용으로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 

대상이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이며 언어평가, 언

어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무료로 이용 가

능하며 연중 수시 모집한다.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되며 전화(02-6265-1366) 또는 내방 후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광명시 중장년 1인 가구 동아리지원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광명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인 ‘중장년 수

다살롱’은 진행한다.

나만의 즐거운 취미를 여러 사람과 같이하는 중장년 

수다살롱은 개인의 경우 취미별 동아리에 참가하면 된

다. 단체는 1인 가구가 60% 이상인 5인 내외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리 1개당 연간 120만원~ 200만원의 활동

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5그룹이며 3월 26일

까지 접수한다. 선정자는 3월 31일 개별안내 해준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 참여기관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다문화

이해강사파견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

하기 쉽게 교육하는 다문화이해교육으로 4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된다. 

다문화이해교육은 1일 최대 4개 반 신청 가능하며 만 

3세 이상 대상이다. 베트남, 몽골, 일본, 러시아, 중국 출

신 다문화이해강사가 파견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희망찬 새봄 시작해요!’

광명건가다가, 심리놀이활동 언어활동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최대 100만원’ 일괄신청 가능해

다문화가족 중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청년기본소

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 

광명시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

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

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

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한 청년이다.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

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

입 후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며 1분기 대

상자 중 작년 2, 3,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

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청 현황과 합격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

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

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

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

을 확인해 4월 14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

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

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

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서도 문의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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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3월 8일 가족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의 날

을 기념하여 세계여성의 날 기념특강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 및 이주여성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포지역 맘까페 ‘김포맘 한아름’의 

최상아 대표는 자신의 저서인 ‘잘 나가는 여자들에게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여성들

의 커뮤니티 활용법을 통해 지역축제, 기부모임, 재능기

부센터, 마을학교 등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고 출산과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경력 쌓기와 사회 재진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아 이를 해결하는 저자의 노하

우와 팁, 동기부여 등을 강조했다. 

2부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으로 꾸며졌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러시아, 우즈벡, 태국, 키르키스스탄 등 다

양한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장미꽃이 붙은 여

성의날 기념 카드를 만들며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이어서 베트남의 샌드위치인 반미, 일본의 유

부초밥과 미소된장국 등의 조리법에 대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이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며 친교의 시

간을 가졌다. 이날 조리한 음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즉시 섭취하지 않고 테이크아웃으로 포장

을 해 작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베

트남에서는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한다. 보통 여자들에

게 꽃이나 선물을 사주는데 한국에서는 문화가 달라 남

편에게 꽃을 받지 못했다”며 “집에 가면 자신이 만든 

장미꽃 카드를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며 웃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센터 관계자는 “온 가족이 행복

한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다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센터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

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김포건가다가, 양성평등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2021 한국어교육 온라인수업 개강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

화)는 경기도와 김포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

업인 ‘2021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지난 3월 15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자 일방 

시청 방식의 불편함을 환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ZOOM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김포

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배치평가 

후 정규 한국어 왕초보, 초급, 중급1, 중급2, 고급과 

TOPIK II로 구성된다. 수업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3시, 토요반(주말)은 오전 10시~14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단계

별 배치평가와 ZOOM이용방법 교육에 참여해야 한

다. 3월 15일 현재 접수된 결혼이민자는 100명 정도

이며, 신규회원과 중고급 과정 외에도 TOPIK과정 

접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와 한국문화를 익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가족 간 유대를 강

화하기 위해 무료(교재비 자부담)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즐거운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와 영화와 드

라마로 배우는 한국어(개별연구교재), TOPIK 교재

를 활용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단계별 배

치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여 반을 구성하고 간

담회를 통해 한국어 강사들의 ZOOM활용 방법을 공

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연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더 나은 방문교육 위해 함께 노력해요”

김포건가다가, 방문교육 OT 및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3월 6일 센터 교육실에서 다문화가족 총 3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족에게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이

해를 돕고, 방문지도사와 다문화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센터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

가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

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김연화 센터장

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다양한 가족의 인식개선을 통한 실

천지침을 이야기하며 ▲결혼과 가족, 건강가정에 대한 

이해 ▲다양한 가족의 개념 및 유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

페인 사례나눔 등을 교육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또한 

별도로 진행된 방문교육사업 간담회에서 센터소속 방

문지도사들과 방문교육사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

며 “방문지도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방문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교

육, 가족상담, 교육 및 문화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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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더 많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60만명에 5대 생활요금 감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연장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

대 생활요금 2만9,743건에 대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개

월 반 홍보기간 동안 총 감면건수는 9만

4,631건에 이른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

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

신사·전력공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

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

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

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

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복지 제도 안내 사업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

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조회 등을 통해 총 60만4,523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누리집(홈페이지)과 G버스, 전광판,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도 병행했다.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대 생활

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원에 이르지

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

를 추진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는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

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경 대상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미감면자 명단을 확보해 

하반기 중 2차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집

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31개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

로 뛰며 홍보에 애써 주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도민

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福祉対象者料金減免’

  広報期間延長により、計9万4,631件減免 

京畿道が‘福祉対象者料金減免申し込

み案內’の集中広報期間を、当初の1月

末から2月末まで延長した結果、未減免

者の5大生活料金2万9,743件について追

加減免がなされることになった。2ヶ月

半の広報期間で総減免件数は9万4,631件

に達する。

これは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を通じ

ての申し込みだけを集計したもので、福

祉ロ・サイトや通信社·電力公社などに

本人が直接申し込んだケースまで含む

と、減免件数は一層大きくなると見られ

る。‘福祉対象者料金減免申し込み案

內’は、移動通信費、電気料金、都市

ガス料金、地域暖房費、TV受信料など、

5大生活料金減免対象者なのに制度を知

らず、減免申し込みができない基礎生活

受給者、基礎年金対象者、障がい者、次

上位階層などのための福祉制度案內事業

だ。京畿道と31の市郡が昨年12月18日か

ら今年の2月末まで、社会保障情報シス

テム照会などを通じて、計60万4,523人

に対して個別案内を行った。同時にホー

ムページとGバス、電光板、社会関係網

サービス(SNS)などを通じた多樣なメデ

ィア広報も並行した。

福祉対象者が受けられる5大生活料金
減免額は月最大9万ウォンになるが、資

格によって減免額が違い、利用中の料金
制度もそれぞれ差があり、対象者本人も

正確な減免額の把握は難しい。

京畿道はこのような不便さを解決する

ために、‘直接探し出す積極広報’を推

進した。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では対

象者を探し出し個別的に連絡、福祉給与

新規申込者については料金減免申し込み

も同時に行った。京畿道は7月頃、対象

者情報を新たに反映させた未減免者名簿

を確保し、下半期のうちに2次‘福祉対

象者料金減免集中広報期間’を運営する

予定だ。チ・ジュヨン京畿道福祉事業課

長は、“31の市·郡福祉担当公務員たち

が、現場で足で探して広報した結果、い

い成果がでている。今後とも道民が多樣

な福祉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

に、邁進する”とした.     아키오 기자

성장하고 발전하는 김포의 상담교육

김포건가다가, 상담사 자체역량 강화교육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연화)는 포스트코로나 시

대를 맞이하며 증가하는 가족상담의 

요구를 충족하고 더욱 전문적이고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보수교

육, 자체역량 강화교육, 사례회의, 수

퍼비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자체역량 강화교육은 센터의 

객원 및 자원 상담사들이 재능기부 

및 스터디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날 특별히 1회기 강화교육으로 

작년 긍정심리학의 행복구조1에 이어 

‘긍정심리학의 행복구조2’가 진행됐

다. 강사로 나선 고윤숙 상담사는 작

년 박사학위 주제인 ‘마틴 셀리그만

과 탈 벤-샤하르의 행복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센터 상담사와 관련 직원의 모두 

참여한 이번 교육은 회복탄력성 검사

를 통해 자신의 회복탄력성 정도를 

알아보고 강점찾기, 강점연마방법, 진

정한 행복의 요건, 플로리시 이론 등

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으로 상담을 위한 역량강

화 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에게 긍정

과 행복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상담사는 “긍정

적인 내면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강의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줌으로 진행되었던 지

난 교육과 달리 센터의 운영이 재개

되면서 센터교육실에서 마스크 착용

과 손소독,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

다. 센터에는 현재 2021년에 위촉받

은 14명의 객원 자원상담사가 평일 

오전, 오후, 화요일 목요일에 야간상

담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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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모집

과천시(시장 김종천, 사진)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놀이, 언어, 인지, 미

술, 음악치료 등의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

로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기준중

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로, 건

강보험료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11만2

천원에서 14만4천원까지며, 가구당 월 4

만8천원에서 1만6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및 상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의사의 진단서, 전문가의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

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

비서류, 지원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과

천시 홈페이지 우리아이심리서비스 공고

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천시가 관내 만24세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로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

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

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급기준일(2021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자

이며,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

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화폐 ‘과천토리’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

바’(apply.jobaba.net)에서 접수하며, 과천

시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

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4월, 5

월, 8월, 12월)로 25만원씩 충전해준다. 1

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 받고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안수형 복지정책과장은 7일 “청년에게 

정기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과천시는 5일부터 개강 전까지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 ‘2021 피어라 과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본과

정, 심화과정, 특화과정의 단계별로 구성

되어 있다. 기본과정은 사회적경제에 대

한 개념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사

회적 마케팅 등 설립과 운영 실무를 위

한 교육이, 특화과정은 사회서비스창업을 

목표로 과천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기간은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로, 매주 월, 수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과천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참가신청 방법, 과정별 개강 일자와 수

업시간 등 상세 내용은 과천시 사회적경

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ccity.go.kr/gcsemc) 및 시 홈페이지

(www.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교육 과정 수료자에 대

해 추후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에 참가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컨

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 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모집,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등

문의 02-503-0070 문의 02-503-0070

41



2021년 03월 16일 ~ 03월 31일  

Anyang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으로 ‘행복 

어울림~ 다문화동행’을 진행한다. 유아교

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공무

원, 일반시민 대상이며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행복 어울림~ 다문화동행’은 외국인과 

선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주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진행

되며 결혼이민자를 문화체험 강사로 활

용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기관별 2개국, 

6회기 수업만 무료지원하며 학교는 한 학

교당 10회기 수업만 무료지원한다. 공무

원 대상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은 1회 2시

간 동안 진행되며 전통 무용 공연 1회기

와 인식개선 캠페인 1회기가 예정돼 있

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

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결

혼은 2만4721건으로 전년 대비 4%(948

건) 증가했다. 전체 결혼(23만9159건)에

서 다문화 결혼 비중은 10.3%였다. 이 비

중은 2015년 7.4%에서 2016년 7.7%, 2017

년 8.3%, 2018년 9.2%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늘었다. 다문화 결혼 건수도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줄어들다 2017년부터 지

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안양시는 

2020년 12월 기준 인구는 6,544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으로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야 함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은 별로 개

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향

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다문

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및 여성 결혼이민

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신감 향상의 기

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이해교육은 교육기관 및 공공

기관의 경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

의식&체험식 교육 ▲국가 특징 소개(중

국, 일본 등)  ▲출신국 문화(의식주, 전

통, 놀이 등) 소개 ▲의상, 전통 놀이 체

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무용공

연과 인식개선 캠페인은 일반 시민 대상

으로 예정돼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교육 

참여자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

는 분위기 조성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긍

정적으로 답하는 등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부터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

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으로 인해 수업

이 연기 또는 취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여 166회기 중 138회기 진행됐으며 베트

남 무용 공연, 캠페인 진행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센터는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

계 이하일 때 면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며, 

2.5단계 이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시 온

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때 방역

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용 공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안양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어울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부터 “행복 어울림~ 다문화 동행”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현

명한 가사분담1 건강’사업으로 “마음 근

육 키우기”를 진행한다.

‘마음 근육 키우기’는 나의 마음 상태

를 돌아보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하여 가족 간, 동료 간, 서로의 마음 건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을 위해 마련된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2021년은 심리적 스트레

스인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마음의 근육을 키워 마음의 건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음 근

육 키우기’를 통해 맞벌이 가정에서 심리

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동료, 친구 간 

건강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 질 수 환경

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음 근육 키우기’는 3월 20일부터 4

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기는 3월 20일 나의 마음 청소하기(넌 누

구니!)란 내용으로 진행되며, 2회기는 3

월 7일 관계 속 공감과 위로(갈등의 현명

한 대처 방법, 건강한 관계 맺기)가 진행

될 예정이다. 3회기는 4월 3일 친환경 속 

건강한 삶(공기정화식물 가드닝을 통한 

원예테라피)가 운영된다.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12시까지며, 3회기는 오전 10시부

터 11시30분까지다.

센터 관계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 인

지로 스스로 보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갈

등 해소 및 경직된 일상에 활력을 주

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벌이가정 일. 가정양립에 대한 스트레

스 경감을 위한 활동들이 마련돼 있다”

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양건가다가, ‘마음 근육’ 키워서 일. 가정 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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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 один к
орейский хо
лодильник н
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куриных 
яиц. Яйца д
обавляют в
о многие бл
юда. Корей

цы отлично знают как и в каком в
иде сочетание яиц с другими про
дуктами сделают блюдо ещё вкус
нее и оригинальней. И поэтому в 
сегодняшней статье, я бы хотела 
поделиться с Вами одной очень в
кусной и лёгкой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закуской,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гер
анчан. Отварные яйца в сладко с
оевом соусе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дой
дут к отварному рису. Эта закуска 
(одна из тысяч корейский закусо
к) отлично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обед 
или ужин, а лёгкостью приготовл
ения просто заставляет встать и 
пойти на кухню. 

Ингредиенты: / Яйца - 5шт
Зелёный лук - 1/2
Репчатый лук - 1/4
Чеснок - 2зуб
Стручковый острый перец - 2шт
Соевый соус - 100мл
Вода - 100мл
Кукурузный сироп - 70гр
Кунжут - 1/2 ст.ложки

Отварить яйца ( после закипан
ия варить 4 минуты)

Мелко нарезать зелёный лук,  р
епчатый лук, перец и чеснок .

В глубокой посуде смешать нар
езанные овощи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ингредиенты и хорошо перемеша
ть. Выложить отварные яйца в по
суду с плотно закрывающейся кр
ышкой. Залить яйца приготовлен
ным соусом и убрать в холодильн
ик на 5 часов. 

Через 5 часов выложить на отв
арной рис яйца и полить соево ов
ощным соусом.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
ита

한국생활을 하면서 냉장고에 반드

시 있어야 하는, 매번 장을 보러 갈 

때 마다 사게 되는 식재료가 생겼어

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정말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요리에

서 계란을 활용할 때 그 맛이 풍부해

지고 적절한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계

란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요리 

중에 하나인 만들기 쉽고, 또 그 맛

도 뛰어난 ‘계란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삶은 계란 속에 스며든 달콤

한 간장 맛은 밥과 정말 잘 어울려

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식사에도 

훌륭한 반찬이 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Геран-чан / 계란장

아가자냔 아이다

안양에선 한국사회 적응 어려움 없도록!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초기 입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

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 센터 교육장에

서 온라인으로 ‘2021년 다문화가족 서포

터즈 발대식 및 1차회의’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안양시에 새롭

게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와 생활에 다양

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들을 발굴

해 센터와 연계하고 실질적인 생활지원

에 나선다.

은행과 병원에 동행하고 일상적인 한

국생활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문

화가족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

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돕는 선

배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결혼이주

여성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시작이 

되고 있다. 국가별 서포터즈 7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 리더선출 및 활동지침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센터 기본 사업과 

담당자 인사 및 사업 소개(한국어 교육, 

반문교육, 사례관리) 등도 이어졌다.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서포터즈 교육 

및 일지작성 안내, 결혼이민자 신규회원 

발굴방안 및 프로그램 활성화 참여방안

에 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서포터즈들과 센터 담당자들이 서로 안

면을 익혀 친목을 도모하고 사명감과 소

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선배 

서포터즈가 신규 서포터즈에게 대상으로 

삼아야할 결혼이민자 범위와 활동유형 

등을 설명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

회도 됐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서포터즈 활동이 신규 회원

등록이나 생활지원을 위해 일회성 관계

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등

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대표번호 1599-2569

봄의 시작, 예절교육관과 함께하세요

안양시 예절교육관, 3월 예절교육 및 특강 개강

안양시 예절교육관이 3월을 맞이해 정

규 예절교육과 인성·생활문화 특강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안양시 예절교육관은 올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예절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연간 프로젝트 「사계절 

매일 놀러오세요」를 준비했다. 3월에는 

「매일이 새로운 예절교육관으로 놀러오

세요」라는 주제로 요일마다 각기 다른 

교육이 열린다.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강으로는 월

요일 ’바른인성 인문식생활’, 화요일 ‘홍

차이야기’, 수요일 ‘힐링 생활차’ 등이 매

주 열리며, 정규교육인 예절교육 기초반 

또한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또한 6세 이상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

한 ‘어린이 예절교육’을 주 2회(화·금요

일) 운영한다. 차 마시기와 전통놀이 등

으로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이 강의는 관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체 접수가 가

능하다.

모든 강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10명

의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추후 사

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전

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

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

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의 ‘행사교

육’ 게시판이나 안양시 예절교육관(☎031-

384-698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4월 개관해 올해로 스물

한 해를 맞이한 예절교육관은 시민들에

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휴식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로 심신이 지친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문화공간이자 자연 속 휴식공간으

로 다가가고자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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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신순철)는 지난 2월 26일 운영법인

인 협성대학교 이공관 2층 세미나실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전’은 보통 한 기관이 전망되는 미

래의 상황에 대비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발전하기 위한 장기 성장 목표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센터들이 

센터의 소명과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전을 연구하고 소개한 바는 있지만 화

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선

포식을 열어 이를 대내외에 알린 것은 흔

치 않은 일입니다. 

신순철 센터장이 전한 화성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전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센터장의 소명을 받고 건강가정지원센

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성

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

만 기본부터 하나씩 점검하며 통합과 센

터의 성장을 진행해야겠다는 방향을 설

정하게 됐습니다.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

흥원에서 진행한 3년 센터평가에서 많은 

센터들이 미흡하다 평가된 내용 중 하나

가 센터의 미션·비전이 센터의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서 센터 통합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선 40명의 모든 상근직

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견이 반

영된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 각자의 사업

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목표로 직원교육과 

워크샵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복지계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강종건 한국복지경영연구원장

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교육 진행과정

은 ‘조직진단->미션과 비전수립->핵심가

치 선정->인재상 정립->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정책 이해

와 화성시 특성에 기반한 가족사업’의 주

제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완성된 센터의 미션과 비전, 핵

심가치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션 : 가족친화도시문화를 책임지

는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파트너

센터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사명은 가

족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

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도시문화를 통

해 화성시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

도록 센터가 시민들의 파트너가 되어 책

임감 있게 돕는 것입니다.

□ 비전 :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선도하는 초일류 가족지원전문기관

센터의 존재이유 실현을 위해 통합센터

로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하고 건강가정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화성시

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가족정책을 선

도하는 가족지원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 핵심가치/인재상 

-원칙과 신뢰(discipline & trust) : 늘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집

단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인재

-소통과 협력(interaction) : 열린 사

고와 마인드로 상호 소통과 협력을 중시

하는 인재

-도전정신(try) : 꿈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에 도전하는 인재

□ 센터 종사자들이 지녀야할 가치와 

구체적인 행동기준

“원칙과 신뢰”, “소통과 협력”, “도전정

신”으로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윤리경영모델 : aussitot DIT

핵심가치 원칙과신뢰(discipline & 

trust), 소통과협력(interaction), 도전정신

(try)의 두문자를 조합한 조어로 우리말 

이내(以內)란 뜻이며 불어 말하기 무섭게 

그대로 행해졌다는 뜻의 aussitot DIT

으로 우리 센터가 지향하는 높은 실행력

(execution)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해 연구하고 개발한 미션과 비전, 실현 위해 혼신의 노력할 것 

신순철 센터장,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2021년 1~2월 직원교육과정을 마치며

화성시는 11일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

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

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

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이 주재하고 임승관 경기

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류영철 경기

도 보건건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방역관

리 대책 및 부서별 추진 계획에 대해 논

의했다.

화성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검사 행

정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국인 전

용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외

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먼저 기존 교차요일제로 운

영되던 남양·마도권과 우정·장안권외국

인 검사소의 운영을 주 7일 고정운영제

로 확대하고 향남과 병점의 임시선별 검

사소 주말운영 시간도 09시~오후 1시에

서 09시~오후 3시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업체에 필요시 이동선별 검사소

를 운영을 통해 검사의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9개반 45명으로 구성된 합동

전담 관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외국

인 기숙사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독려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축산농가 68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축산과와 읍면

동의 합동검검을 실시하고 축산계, 수원

축협과 합동으로 전화예찰 및 무료진단

검사 홍보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매주 외국인 종교시설에 대

해 방역수직 지도점검은 물론 외국인 밀

집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통역인력풀

을 확보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

자 무료검사 홍보와 밀집지역 내 무료검

사 및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홍보 현수

막 게시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종철 부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 중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

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으

니 관내 외국인들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한다”며 “외국인 노동

자와 관련사업장 사업주는 이번 행정명

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하고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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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1апреля 2021 года иностранцы, за
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
идо,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2 пособие при ст
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в виде местной ва
люты Кёнгидо. Не совсем понимая, что 
это за такое платежное средство-мес
тная валюта Кенгидо, иностранцы тем 
более не владеют информацией, что п
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могут п
олучи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оощрения.

Местная валют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а введена в обращение в 2019 год
у в 31 городах и регионах провинции с 
целью местн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з
а счет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жите
лей и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ов торговцев п
ровинции; и за 2 года способы использ
ования претерпели ряд доработок. Пр
и загрузк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редств на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мо
жно получить ряд преимуществ и выго
д, которыми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также в
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ткрыв и пользуясь к
арточкой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в м
естных магазинах и заведениях, предо
ставляющих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за исклю
чением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и торг
овых центров. Поэтому я хочу познако
мить вас с 4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использ
ования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1. Преимущества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и 
продавцов.

Покупатели, использующие карточк
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при загруз
ке средств на счет, получают 10% льго
ту от суммы загружаемых средств( нап
ример, при загрузке 100тыс.вон на кар
точку покупател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лу
чает 10 тыс.вон). Но следует учесть, чт
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орода и региона п
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мак
симальный предел возможной загруж
аемой суммы, на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олуч
ить льготу,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поэтому 
следует проверить эти данные на сайт
е или в приложени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
енгидо (경기지역화폐). Также покупател
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30% вычет дохода( п
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

ынках 40%) и скидки 5~10% в наиболе
е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мых магазинах.

Продавцы(магазины, точки услуг и 
т.п.заведения, реализующие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лучают скид
ку карточной комиссии (0,03%),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продаж 
и создать хорошую рекламу своему за
ведению.

Одним словом, посредством получе
ния выгод происходит оживление колл
е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создается стим
ул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Кроме тог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орода 
и округа, используя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
ёнги  в бумажной, карточной или моби
льной форм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
рет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товаров.

2. Специальная скидка в приложени
и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а" только для жите
лей Кенгидо (배달특급)

В приложении публичной доставки "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а"(배달특급), использ
уя при оплате заказа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ёнгид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кидочный к
упон 5%(срок использования 1 купона 
10дней). Купоны на скидку можно найт
и в разделе для купонов в приложении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и". В сутки для одно
го платеж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один к
упон.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орода и регио
на процент скидки и способ использов
ания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3.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
ат в местной валюте Кенгидо. 

Для гарантирования базового доход
а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социальные вып
латы, такие, как базовая выплата  для 
молодежи или оплата по послеродово
му уходу, мог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мес
тной валюте Кенгидо. 

Базовая выплата для молодежи пре
доставляется молодым людям в возр
асте 24 лет, проживающим более 3 ле
т 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4 раза в год по 
250тыс.вон(годовая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
ет 1 млн.вон).

Выплата по послеродовому уходу пр
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емьям с новорожденн
ыми малышами,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тер
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более 1 года, в разме
ре 500 тыс.вон на 1 ребенк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анных выплат необ
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полисную карту. Пол
исную карту по базовой выплате для м
олодежи мо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на п

латформе рабочих вакансий по Кенгид
о www.jobaba.net, регистрация полисно
й карты выплат по послеродовому ухо
ду происходит в чуминцентрах (в тече
ние года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По
лисную карту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заг
ружать также как обычную карточку ме
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4. Специфика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в каж
дом городе и регионе.

Карточк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в
ыпускаются каждым городом и округо
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ецификой кажд
ого данного региона,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ожно почувствовать, лучше узнать и 
понять  регион, в котором вы проживае
те. Поэтому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и регион
е провинции внешний вид, наименова
ние карт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и пр
едоставляем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различ
ны и отражают их особенности.

Например, в г.Сихын карта местной в
алюты Кенгидо имеет название Сиру, а
ссоциируются с рисовыми хлебцами с
ирутток, который раздается во время п
ереезда, и символизирует взаимообщ
ение и взаимопомощь всех жителей го
рода; а в г.Ёнин - Вайфай, означающий, 
что любой житель Ёнина в любом угол
ке города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ай
фаем.

Кроме того, для держателей карты м
естной валюты ежемесячно проводятс
я розыгрыши и скидки на различного р
ода услуги, которые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н
а сайт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енгидо www.
gmoney.or.kr или в приложении для сма
ртфонов 경기지역화폐. 

Узнав о преимуществах этого регион
ального платежного средства, надеюс
ь,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е
нгидо, отныне тоже будут активными п
ользователям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
до.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
тей, Елена Ким.

4월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

인주민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

이는 한편,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려 경

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2019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2년

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지역

화폐 카드를 충전해 사용하면 얻을 수 있

는 장점과 혜택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신청하여 매장에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슈퍼마

켓과 쇼핑센터는 제외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의 4가지 장점을 소개합니다.

1. 소비자와 가맹자 모두를 위한 혜택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충

전할 때 충전 된 금액의 10%를 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에 10만원

을 충전할 경우 고객은 추가 1만원을 더 받

습니다. 단,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충전 가능 금액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웹 사

이트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이 필

요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30% 소득공제(전

통시장 이용 시 40%) 및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매장에서는 5~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상점)도 카드 수수료 할인(0.03%)

을 받고 매출을 늘리며 좋은 광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혜택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의 원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시

군에 따라 종이형, 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됩니다.

2. 도민을 위한 앱 ‘배달특급’ 연계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를 결제하면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쿠폰 1장의 

유효 기간은 10일) 할인 쿠폰은 앱의 쿠폰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은 결

제 1회당 1개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

시 및 지역에 따라 할인율 및 사용량이 다

를 수 있습니다.

3. 경기지역화폐로 누리는 복지혜택

도민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

도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

로 연 4회 25만원(연 100만 원)의 정책수당

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

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

원을 받으려면 정책발행 카드를 받아야 합

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발행 카드는 경기

도일자리 (www.jobaba.net)에 등록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 정책발행 카드는 주민센

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등록을 진

행합니다. 정책발행 카드 역시 일반발행 경

기지역화폐카드와 마찬가지로 충전해 사용

이 가능합니다.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

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기자

Выгоды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и иностранцам
‘외국인주민도 누릴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다양한 혜택’... 배달특급 연계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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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

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사업장에서 중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이

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가가 있

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

제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

은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됐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허가하

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

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사용자의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

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가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사회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경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에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

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숙

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

견을 고려해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

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이 6개월 내

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즉시 가입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도 나

왔다. 현재 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

자는 직장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러

나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사업장에서 일

하는 경우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이로 인해 입국 후 6개월간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 놓이는 데다 6개월 후 가입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2배 수준인 월 

12만~14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

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 근로

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

국 후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22%) 대

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

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어 19면, 베트남어 2면, 러시아어 

32면, 태국어 9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면 사업장 옮길 수 있다”

정부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은 즉시 가입

Учеба, работа, дети, муж... Завтра
к, обед, ужин, стирка, уборка, закуп п
родуктов... Эта рутина ? неотъемлем
ая часть нашей жизни, и очень немн
огим удается найти баланс и успеват
ь все и везде. Особенно много усили
й и времени занимает уборка (как пр
авило, раз в неделю), когда на выход
ных хочется отдохнуть, а дома как по
сле бомбардировки. 

Сегодня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 вами н
есколькими идеями о том, как подде
рживать дом в порядке, сделать убо
рку менее энергозатратной, прилага
я небольшие усилия каждый день. 

1. Кладите вещи на место. Как бы 
ни было лень, если не положите сей
час, эта вещь стопроцентно пролежи
т не на том месте до дня генерально
й уборки, придавая дому не очень оп
рятный вид. 

2. Корзинка для мелочей. Приобре
тите красивую корзинку или контейн
ер для мелочей: резинки, ручки, лед
енцы, ключи ? вся эта мелочь имеет 
тенденцию раскидываться по дому, а 
так все домашние будут знать, где чт
о искать. 

3. Ненужные вещи. Избавляйтесь 
от вещей, которые не носите больше 
2 лет. Принцип ?надену, как похудею
/поправлюсь? не работает, проверен
о опытом. Точно также поступайте с 
техникой, косметикой и обувью. 

4. Заправляйте постель каждый де
нь. Этот процесс вырабатывает дисц
иплину, а также прибранная постель 
разительно меняет общий вид комна
ты. 

5. Наведите порядок в документах. 
Выделите одну полку только под сче
та и документы, распределив бумаги 

и бланки по папкам и подписав кажд
ую. 

6. Не копить грязную посуду и прио
брести привычку всегда вытирать за 
собой раковину. Это избавит вас от д
олгого процесса оттирания пятен с п
оверхностей и засохшей еды с посуд
ы. 

7. Сделать процесс уборки максим
ально удобным. Если для этого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робот-пылесос, крутая 
швабра или дорогая тряпка из фибр
ы, смело берите. Это сэкономит ваш
и нервы и время, сделает процесс уб
орки более приятным и быстрым. 

8. Сортировка. Белья, мусора, чис
того белья и чистой посуды. Для все
го должно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ное мест
о: отдельные корзины или ведра для 
грязных вещей и мусора, и положенн
ое место на полке для чистого белья 

и посуды. 
9. Привлекайте к процессу домашн

их. Пусть муж отвечает за мусор, а д
ети поделят между собой мытье пос
уды или складывание чистого белья.

10. Каждый день проводить мини у
борку: эдакие марш-броски по терри
тория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освятите не
сколько минут протиранию пыли, во 
вторник протрите окно на веранде, в 
среду поменяйте постельное белье 
и так далее. 

Психологи отмечают, что бардак д
ома негативно влияет на эмоционал
ьное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у
сугубляет апатию и депрессию. Неб
ольшие усилия по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в 
день помогут нам стать чуть более с
покойными и счастливыми. Живите в 
чистоте!

장올가 기자

Поддержание чистоты в доме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 하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보다 효율적인 청소와 집안정리를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

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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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случаев зара
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чими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вышел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риказ 
мэра г.Хвасон предприятиям, где работают иностр
анные рабочие, о соблюдении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
л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
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гласно приказу, с 4 марта 2021г., предприятия, 
обнаружившие работника, у которого имеются под
озрения в коронавирусе, либо посетившего или ис
пользовавшег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чреждение, до
лжны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в местный п
огонсо и принять нижеуказанные  меры: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ив в местный погонсо, след
ует продезинфицировать и закрыть соответствую
ще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тем выявить 
работников,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подозреваемым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и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на коронави
рус.

 -Мониторинг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симптомов и прин
ятие мер в случае появления симптомов у работн
иков.

Такж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ровне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
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провер
ку на наличие таких симптомов, как высокая темп
ература и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имптомы:

при 1 уровне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каждый день, при 1,5 - 2 уровне два раза или боле
е в день, при 2,5 - 3 уровне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
онирования: не реже двух раз в день (при необход
имости запишите результаты теста).

Если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у работника наблюдается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или респираторные симпто
мы, необходим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работодателю,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олжен оказать работник
у поддержку для немедлен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
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случае ес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был обнаружен л
ибо посетил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коронавирусный па
циент, работодатель немедленно должен информ
ир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отдел 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
ничать с орган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принять ме

ры в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м расследовании подтве
ржденного пациента.

Всем предприятиям, гд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иностр
анные рабочи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в
сех работников о соблюдении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
л, таких как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и т.д., а 
также назначи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е лицо, отвечающег
о за соблюдение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л.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лица, нарушившие 
этот приказ, могут быть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д
о 3 млн. во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83 (2) ?Зак
она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лечени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
олеваний?, а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затребована комп
енсация стоимости всех проверок, расследований, 
лечения, связанных с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диагноза.

К сведению, с 3 марта в Хвасоне, в районах Удж
онг,Чанган и Намьянг, Мадо открылись временные 
проверочные пункт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для сдачи т
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айонах Уждонг, Чанган вр
еменные проверочные пункт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р
аботать будут по средам, четвергам и пятницам (г
рафик работ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на парковке п
арка Санбоксан,  адрес: 우정읍 조암리 391-9번지 .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мьянге временные пров
ерочные пункт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
м и вторникам(график работ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на футбольном поле парка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комп
лексе Мадо, адрес: 마도면 쌍송리 673번지.

Также в г.Хвасон действуют еще 2 временных пр
оверочных пункта для сдачи 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с10:00~17:00 по будням, 10:00~13:00 по выходным:

 -восточный, 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стоянке станции 
метро Пёнжом 병점역, адрес: 화성시 병점동 391-2

 -на стоянке Р4 в спортивном городке Хвасона н
а стадионе в районе Хяннам 화성종합경기타운 , ад
рес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Работа временного проверочного пункта для сд
ачи 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Донгтане приостановл
ена.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тей, Елена 
Ким.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발

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신속한 대응 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해

야겠습니다

사업장내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 

증가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

용하는 기업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

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이 발생했거나 해당시설을 방

문 또는 이용한 사실을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에 신고하고 아래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자체방역소독 및 해당시설 

일부폐쇄, 시설 내 접촉자 분류 및 검사 등 실시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시행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종사

자 등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매일 / 1.5~2단계 1일 2회 이상 / 2.5~3단계 1

일 2회 이상(필요시 검사결과 기록)

근무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게 알리고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사 업주

는 관련부서에 즉시 알리고 보건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모든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이의 준수를 

안내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관리자와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월 3일 화성시 우정 장안권, 남양 마도권에 

외국인근로자 전용 임시선별검사소가 개설 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정 장안권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는 수~금요일(운영일정은 변동될 수 있

음)에 쌍봉산 근린공원 내 주차장에서 운영합니다.  주

소는 우정읍 조암리 391-9번지입니다.

남양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

검사소 월~화요일(운영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에 마도산

업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에서 운영합니다. 주소는 마

도면 쌍송리 673번지입니다.

또한 화성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임시 검사소가 2개 

더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운영합니다.

 -동부 병점역 공영 주차장. 주소: 화성시 병점동 

391-2

 -화성 스포츠 타운 P4 주차장. 향남읍 화성종합경기

타운. 주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동탄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엘레나 기자

Внимание к проблеме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

бочих в г.Хвасон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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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모두 사망한 다문화가정 자녀, 누가 돌봐야 할까?”

부모 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외국에 가지 않도록 힘 모은 화성 지역사회와 김인순 도의원 

2019년 3월 엄마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래서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잘못 되더라도 우리 딸은 필리핀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자라야 해

요” 

난소암이 재발해 사경을 해매던 필리핀 출신 김 그레

이실 씨는 지난 1월 끝내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그

는 2008년에 한국에 온 뒤 국적 취득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

지 못했으니 우리는 그저 한국에 살던 외국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할까?

떠난 엄마, 남겨진 아이

그는 2008년에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왔다. 전라남도

의 한 섬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한 그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탓에 2013년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섬을 나

왔다.

그의 남편은 이듬해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빠져 사망

했다. 한부모가정의 엄마로서 딸과 함께 화성시의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던 그는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김 그레이실 씨는 한국에서의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삶을 뒤로하고 먼 곳으로 갔지만 우리에게는 한가지 과

제가 남았다. 바로 그의 딸, 한국인인 우리의 딸 영희

(가명, 12세)다. 

영희는 외국으로 가야할까?

영희는 이제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까? 전남의 섬에 

생존하고 있는 영희의 친할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려 손

녀를 양육할 여건이 못된다. 고모는 양육 포기 각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필리핀에 외할머니가 있으나 외가도 여러 가지 여건

이 영희를 돌볼 상황이 아니다. 실은 필리핀에 영희를 

보내는 것 만큼은 피해야 한다. 필리핀이 나쁜 곳이라는 

뜻이 아니다.  

12살 영희가 필리핀에 가서 생활한다면 이 아이는 필

리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약 10년 뒤 성인이 되면 자신의 모국인 한국

에 돌아올 것이다. 한국사회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사망

한 아이 하나를 책임지지 못해 필리핀으로 보내고 ‘한국

을 잊어버린 한국인’을 만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실제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9 베

트남 거주(체류)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조사’에

서 한국 남성과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간 귀환 결

혼이주여성이 동반한 한국아동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했다.

지역사회의 돌봄과 결실

실은 김 그레이실 씨가 투병생활을 하던 2018년부터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긴급 사례관리

에 나서 엄마의 병원 입원과 수술 등에 동행했다. 영희

가 집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

고 엄마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도 애썼다.

화성시드림스타트는 영희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역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영희네 집에 후원품을 전

달하고 자원봉사단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

립남부아동청소년센터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

는 영희가 센터를 이용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 그레이실 씨가 사망한 뒤에는 향남읍행정복지센터

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고 수급상황을 점검했으며 화

성시청 아동보육과는 영희의 양육권이 어디에 있는 확

인하고 입소시설을 연계하는 등 행정지원을 했다.

우리 모두가 영희의 엄마다

그 결과 영희는 수원의 아동보육시설 나자렛집에 입

소했다. 보통 양육자가 없는 아동이 일시보호소를 거쳐 

보육시설에 입소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영희는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1달만에 처리했다. 

이 모든 과정을 김인순 경기도의원이 확인하고 점

검했다. 김 의원은 김 그레이실 씨가 투병생활을 하던 

2017년부터 그의 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챙겼다. 그

레이실 씨가 생전에 건강보험을 회복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은 것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것 모두 김 의원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에 지난 3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아동 돌봄 통합 사례 관리 간담회’가 열렸다. 영희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은 기관들이 지난 일

정을 확인하며 김 그레이실 씨를 추억하고 영희가 새로

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인순 의원은 “2017년 겨울에 그레이실 씨의 암이 

발병했는데 반지하였던 그의 집에 가보면 늘 울고 있었

다”며 “행복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다

가 떠난 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채감도 생겨 가까이

에서 도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제 아름다웠던 그는 우리 곁에 없지

만 영희가 남았다. 이 아이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 지

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우리 모두가 영희의 엄마다’라는 심

정으로 앞으로도 영희의 생활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영희를 돌보게 된 나자렛집 원장수녀는 “영희는 보육

원에 와서 잘 생활하고 있다. 영희는 어린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보육교사에서 먼저 권하는 

예의 바른 아이다”라며 “보통 보육원에 오는 아이들은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없어 양육에 어려움이 

큰데 영희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영희를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영희가 아동보육시설에 입소한 것이 최선은 아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나서 한국인 영희가 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을 잊어버

리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이런 과정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본 영희 엄마 김 그레

이실 씨는, 자신의 딸이 필리핀으로 보내지기를 원치 않

았던 엄마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가 생

전에 기자에게 했던 말이 마음 속을 맴돈다. 

“암에 걸렸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무 무

섭고 힘들어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

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위로가 많이 돼요. 그분들 모두에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송하성 기자 

2019년 본지와 인터뷰하던 김 그레이실 씨(가운데), 오른쪽은 김인순 도의원 지난 1월 진행된 김 그레이실 씨의 장례식 ‘아동 돌봄 통합 사례 관리 간담회’

48


